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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성과

ⅰ. 개요

 1. 개최일시 : 2022. 5. 30(월) 13:30~18:00 

 2. 개최장소 : 롯데호텔 서울⇔오쿠라호텔 도쿄 연결 화상회의

 3. 참가자 : 한일 양국 경제인 등 279명

   o 한국 측 : 김 윤(金 鈗)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 163명

   o 일본 측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116명

 4. 회의주제 :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ⅱ. 개최 결과

1. 개최 성과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간 대규모의 경제인회의로서,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경제연계 

및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의미

 ㅇ 한일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한일경제인회의를 1969년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 연 인원 11,914명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 : 6,203명, 일본 : 5,711명

□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표명과 함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의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ㅇ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

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연계 확대, △상호교류 증진,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담은 성명서를 선언

  -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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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ㅇ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경제활동에도 영향

   -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환영

ㅇ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

   -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

ㅇ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

-  다   음 -

1. 경제연계 확대 
  -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음

  -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더 중요

  -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

2. 상호교류의 증진
  - 한일 경제인은, ‘한일경제인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함께 협력하며, 세계를 무대로 성과 거양

  - 미래를 향해서 한층 더 확대를 목표로, 폭넓은 경제교류와 함께 청소년
    및 차세대 등의 인재 교류,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교류 등에 협력

3. 정부에 대한 기대
  -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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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빈인사를 통해 양국 경제인들에게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미래지향의 

한일경제협력을 당부

 ㅇ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 

 ㅇ (주일한국대사관) 탄소중립 실현, 저출산 고령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 향한 협력,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성원 당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연합뉴스, NHK, 일본경제신문, 

산케이신문 등 국내외의 주요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ㅇ 언론사 지면·사진기사 포함 151여건의 기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보도됨

 ㅇ 현장 취재 언론사

    연합뉴스, 산업부, 조선일보, 조선비즈, 서울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아주

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미디어펜산업2부, 이데일리, 데일리한국, 아시아투데이, 

더스쿠프, 시사경제주간지, 농업경제신문, 무역협회홍보실, 교도통신(NNA), NHK서울

지국, 뉴스1, 아시아경제, 뉴스웨이

2.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 종합평가

 ㅇ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회의장에 

280여명에 이르는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 한국 163명, 일본 116명 (韓회의장 170명(韓136/日34), 日회의장 109명(日82/韓27))

 ㅇ 코로나 19 지속으로 인한 일본 입국 제한 및 격리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을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 경제면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멈춤없는 교류와 경제협력의 

등불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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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연계 확대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ㅇ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는 주제처럼 지난 3년간 경색됐던 양국 경제

교류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안전보장, 한일 청년인재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것은 큰 

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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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22년 5월 30일 일본국 도쿄도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
시와 온라인 접속하여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 윤 단장 등 163명, 일본 측
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116명이 참가했다. 

  1969년 이래,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이어온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번에 54회째를 
맞이했다. 그간 엄중한 상황이 수 차례 있었지만, 교류의 등불을 지켜온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여전히, 한일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엄중한 양국 관계로 인해 일부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양국 
간에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양국 경제인들은 환영한다.

  전 세계에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19도 안정국면에 들어서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자유롭게 왕래할 날도 멀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의 협력, 연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

  이러한 공통 인식 하에,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한다는 신산업무역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다   음 -
1. 경제연계 확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유사하며, 환경 및 
에너지, 탈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많다. 더욱이 세계 정세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양국의 연계와 협력, 분담 등이 더욱더 중요하다. 
제3국의 프로젝트 확대를 포함하여, 에너지 안전보장 등 한일 경제인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한다.

2. 상호교류의 증진
  한일 경제인은, 본 ‘한일경제인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함께 협력하며, 세계를 무대로 성과를 거두어왔다. 미래를 향해서 
한층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폭넓은 경제교류와 함께 청소년 및 차세대 등의 
인재 교류, ‘한일 축제한마당’ 등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교류 등에 힘쓴다.

3. 정부에 대한 기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양국 경제인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음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23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2년 5월 30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幹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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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오찬회
12:00~13:10

 ▸ 단장단 (37층 가넷스위트) & 일반단원 (2층 크리스탈볼룸Ⅲ)

개회 및 개회사
13:30~14:00

 ▸ 개회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미쓰비시상사㈜ 前회장
 ▸ 김 윤(金 鈗) 한일경제협회 회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삼양홀딩스 회장

내빈인사
14:05~14:25

 ▸ 이와타 가즈치카(岩田 和親) 경제산업대신정무관
 ▸ 안덕근(安德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 강창일(姜昌一) 주일한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기조연설
14:30~15:10

 ▸ 일본측 : 오카 모토유끼(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한국측 : 구자열(具滋烈) 한국무역협회 회장·㈜LS 의장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일관계의 이정표 확립」

신산업무역회의
제언·보고

15:10~15:20
 ▸ 이케다 마사키(池田 正己) ㈜호텔오쿠라도쿄 회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

15:20~15:40  Coffee Break

전체회의
15:40~17:25

(15분×4명발표)

 □ 좌장 :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고문

 ○ 일본측 발표자 : 우에다 가츠히로(上田 勝弘) 오가키정공㈜ 회장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한일관계에서 배우는 아메노모리 호슈 (에도시대의 외교관) 의 정신」

 ○ 한국측 발표자 : 이경상(李京相)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

 ○ 일본측 발표자 : 사토 토시노부(佐藤 利宣) SJC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한일 공동의 에너지 사업 실현을 향하여」
       ~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도전 ~

 ○ 한국측 발표자 : 박기태(朴基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책임연구원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 한일 청년인재 플랫폼 구축」

 ○ 의견교환

17:25~17:35  휴식 (공동성명(안) 배포)

폐회식
17:35~18:00

 ○ 공동성명 채택, 폐회인사
 ▸ 김 윤(金 鈗) 한일경제협회 회장·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삼양홀딩스 회장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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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발표내용(요약)
 

(단장인사)

□ (韓) 김 윤(金 鈗) 한일경제협회 회장

ㅇ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 탈탄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함을 강조

ㅇ 한일 양국간에는 과거사를 둘러 싼 매우 복잡한 현안들이 있고 오랜 갈등으로 남아 

   있기에,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기를 갈망하며,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그 선두에

   서서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 가고, 양국 정치, 외교분야의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 

   예측가능성을 열어 주기를 기대

ㅇ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나갈 것을 요망

□ (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

ㅇ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정부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ㅇ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양국의 경제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에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화)

ㅇ 협회 활동의 3대 기둥인 경제교류, 인재교류, 문화교류 사업 지속, 청소년·지역교류확대

(내빈인사)

□ (韓) 안덕근(安德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ㅇ (공동의 문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ㅇ 미래지향적 한일경제협력의 방향

  -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께 대응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 핵심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협력(산업, 에너지, 원자재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2050년 탄소중립)

    * 분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 비용과 시간을 절감

ㅇ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앞장서 나가고, 정부는 후방에서 기업을 든든히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정부는 하나의 팀, ONE TEAM이 되어 나가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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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 탄소중립 실현,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양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

 -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 관심과 성원을 당부

□ (日) 이와타 가즈치카(岩田 和親) 경제산업대신정무관

ㅇ 코로나 사태, 서플라이 체인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상하이 봉쇄 등 세계경제침체 예상

ㅇ 한일은 에너지 안보, 공급망, 기후변화, 환경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과제 안고 있음

ㅇ 건전한 한일관계는 국제질서 구축 및 전세계 평화 번영에 불가피

   - 한일 관계 어려운 상황, 징용공 사태 악화되면 한일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

ㅇ 새정부 출범이후, 한일관계 개선 기대하며, 좋은 관계 되돌리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

□ (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福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의원
ㅇ 1965년 양국간 약속을 토대로 한일관계 개선, 이 틀을 지키면서 한일관계 발전위해 노력 

ㅇ 안전보장 면에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도 어려운 시기 직면

   - 아시아에서의 형상변화를 관망해서는 안되며, 한미일 연계를 통해 안보 확보 필요

ㅇ 양국은 서로 이웃나라로 국민교류를 깊이해 나가야 함

ㅇ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가 개선의 첫걸음, 1천만명 인적교류 흐름 이어나갈 계획

(기조연설)

□ (韓) 구자열(具滋烈) 한국무역협회 회장·㈜LS 의장

ㅇ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와 격변기 속 한일관계, 양국 간 화해에서 발원한 동북아발

   평화의 훈풍으로 나아가는 길 제시

  - 한일 정책협의단 방일, 한일관계 회복하고 전례없는 우호관계를 향해 나아갈 길 제시

ㅇ 한일관계의 필요성과 당위성

  - 우호적 한일관계와 경제성장의 역사적 상관성(우호적인 한일관계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 조선통신사 운영,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 오늘날의 한일관계의 중요성(반도체 산업의 상호호혜적 협력, RCEP은 양국간 첫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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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속 일본, 일본 속 한국

  - 코로나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신생문화(도한놀이/渡韓ごっこ), 동두천 니지모리 스튜디오,

캐릭터 산업, 4차 한류 붐)

  -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한일 문화교류

ㅇ 기업인 주도의 개선노력

  - 세기적 전환기 대응 및 미래 준비

  -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인 협력 방안

    * 경제교류확대 위해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재개, 필수격리로 인한 비즈니스차질 해소

    * 한일 간 미래지향적 산업협력을 확대(수소/암모니아 사회 실현)

    *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참가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

□ (日) 오카 모토유끼(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일한경제협회 부회장

ㅇ 한국 정세(한국 제 20대 대통령 취임 축하), 글로벌 경제의 변화·상황·사회과제에 대해

  - 경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너지·식량가격 급등,  물류 혼란·인력 부족, 재정지출 제약,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의 긴축 시작 및 경기 후퇴 리스크)

  - 문제 제기 : 지정학적 움직임과 세계경제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계는 일치단결하여 

VUCA시대(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를

    극복,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필요

ㅇ 한일관계와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대해

 ① 현상 인식

  - 한일 양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일관계 및 상대국에 대한 인상·호감도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고 감염 확산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중단,     

한국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과 셔틀외교 재개 지침 제시, 교류 재개·가속화 기대

 ②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대해

  - 양국에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한 역사가 있었음

  - 1998년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경제협력 및 제3국에서의

한일 기업 제휴, 문화 개방,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촉진되었음

ㅇ 경제계가 해야 할 역할 (스미토모의 사업 정신과 한일협력의 의의)

 ① 글로벌 사회과제에 대해

  - 기후변화 대응, ESG 및 SDGs의 추진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야말로, 장래를 향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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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업의 대처에 대해

  - 2009년에 한국은행이 ‘장수기업’에 대한 목록을 발표

    (200년 이상인 기업 : 세계 41개국, 약 5천 6백사(5,586사), 그중 50% 이상이, 일본기업)

  - 장수 기업에 공통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 정신임

  - 특히, 「공리공익(公利公益)」과「상생공영(共存共栄)」정신은, 한일 기업간 제휴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ㅇ 한일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제3국 안건 대처 실적 소개)

  - 2021년 말 시점에서 누계 121건, 투자액 27조6,000억엔. 이러한 협력·제휴는, 

    제3국의 활성화 및 성장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

  - 제3국 안건의 대처를 통해 한일 협력 분야를 넓히고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사회의 과제

    해결에 공헌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으로 한일 양국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

ㅇ 한일의 인적 교류, 상호 이해·상호 신뢰의 중요성

 ① 청소년 교류 실적 소개

  - 1985년부터「청소년교류 한국대학생 방일단」으로 시작해,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한일학생미래회의」등을 개최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온라인으로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역시 페이

    스투 페이스에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한 소통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다시 한번 인식

 ② 교류의 틀과 함께 중요한 것(교육) : 유년기부터 서로 ‘친근함’을 가질 것

ㅇ 한일이 지향하는 방향성

 ① 공통점 (보편적 가치관 공유)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 존중의 가치관 공유 

 ②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 1607년∼1811년 약 200년 동안 12차례 일본방문,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당시 쇄국을 했던 일본이지만 조선국과의 사이에는 외교경로가 있어 통신사 왕래 시에는 

일본 각 지역과의 폭넓은 교류, 조선통신사는 평화외교의 상징

  - 조선통신사의 역사에서 배울점은, 통신사 사업의 기반이 되는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의 마음

  - “사람과 사람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는 원래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한국에는 있음.

    서로 이러한 정신으로 교류를 거듭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일

 ③ 양국간 관계와 위상의 변화

  - 한일관계에는 다양한 역사가 있고 많은 현안 사항, 과제가 있음

  -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만의 관계에 그치지 않음

  - 양국에는 아시아 속에서, 또 글로벌 사회에서도 발휘해 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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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지향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대해

 ① 메시지

  -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때도 다양한 장벽이 존재했고, 또 여러 의견이 있었던 

    가운데 양국 정상이 용기있는 결정을 내렸으며,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정신을 되새길 때

  - 한일 양국 정부의 수장이 그 정신을 되새기고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춰 버전 업 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이루길 기대

 ② 한일경제인회의 의의에 대해

  -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경계인이 한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리

  - 선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현역 경제계의 리더끼리는, 흔들림 없는 상호 신뢰, 

    상호 존중 위에, 진심으로 한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음

  -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밝고 설레는 친근한 미래를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것은 현역 경제계의 리더인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

(전체회의)

□ (韓) 이경상(李京相)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
ㅇ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중국발 경제의 팬데믹

     - GVC 패러다임 변화 : 신냉전·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규제와 순환경제의 등장,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 전환, 기후 영향·자원 생태계 변화

ㅇ 신냉전·글로벌 공급망 재편(중국·러시아 이탈로 글로벌화 종말 초래, 글로벌 제조 슈퍼 

   허브 국가인 중국의 위상 침몰)

   - ①글로벌 제조공장 이전 대안(전략적 대안 : 멕시코, 정치적 대안 : 인도, 지역적 대안 : 

아세안), ②향후 위험 산업(1차 위험군 : 코로나 위기 영향/ MICE산업, 항공, 관광, 석유,

자동차 등, 2차 위험군 : 공급망 위기 영향/ 섬유, 자본재, 시멘트 등 산업용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 높은 기업, 3차 위험군 : 금융 위기 영향/ 중국거래 자기자본 취약 기업) 

③한일 모두 중국 리스크는 위협(제조가 GDP에 미치는 영향과 하이테크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

ㅇ 탄소중립 규제와 순환경제(폐기물·오염 제거, 제품 및 재료 순환, 자연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경제 시스템)의 등장

   - 탄소 발생의 국가별 순위- 한국(8위)과 일본(5위)의 위협

   - ①순환 경제의 소재 혁신은 공급망을 변화(버섯기반·사과껍질 가죽개발, 생분해성

포장재, 바나나껍질로 비닐 대체 개발) ②순환 경제는 GVC 생태계의 체계를 변화 

(자동차 산업에서 모빌리티 생태계로 발전) ③순환 경제는 逆物流 패러다임을 변화

: 역물류 디지털 전환이 필요 (건설용 중장비 재제조 혁신 사례, 고객에게 새제품 

비용의 50∼60%로 동일한 성능 확신 및 교육시키는 것이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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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VC의 변화에 대한 대응

   - 전략1 : 미래의 돌발 변화에 시나리오로 대응(미래위험 유발요인 파악, 

            치명적 불확실성 파악,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징후 예측과 행동)

   - 전략2 :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GVC 관리(GVC 분산화의 선제적 대응, 원자재 변화에

            탄력적 대응, 증가하는 물류비용 절감, 소비자 직접 판매기술 확보)

   - 전략3 : Digital Twin으로 예지력을 향상(Digital Twin=‘물체+센서→가상공간+인공지능’의

            연결, 디지털 트윈은 공급망 관리기업에게 매력적인 옵션, 물류혁신에 필수적)

□ (韓) 박기태(朴基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책임연구원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력 : 한일 청년인재 플랫폼 구축」

ㅇ (배경)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기조연설(2021년 제53회 한일경제인 회의)

  -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중장기

으로는 양국 관계 복원에 기여

  - 한일 양국의 비공통문제는 상대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 도모(예: 일자리 문제)

ㅇ 대한상공회의소 ‘새 정부 출범 후 한국관계 전망’ 조사(국내기업 327개사 대상, 22/4/21)

  - 한일 협력분야에서 ‘청년 취업 등 인적교류 활성화’(19.0%)를 2순위로 꼽음

    (1순위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

ㅇ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국 공통의 이슈

  - 양국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 청년 노동시장 이슈는 상대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양국 경제계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가 인재부족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이슈 해결이 필요

ㅇ 한일 노동시장 비교, 한일의 청년 노동시장의 현안(韓청년실업률, 日기업구인난), 

   한국인재의 일본취업현황, 현재활용되고 있는 인재교류 플랫폼의 한계(일본특화 정보체계

   부족, K-move통한 취업의 한계, 다수의 일본 IT취업 지원기관) 등 소개

ㅇ 양국 경제계 협업을 통한 인재 교류 플랫폼 구축

  - 기업 수요, 인재 공급 관련 전체 정보가 한 자리에 모여 한일 양국의 청년인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제계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

  - 한국 경제계/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계 및 일본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일본 기업의 

인재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 배포하는 정보의 gateway 역할 수행

  - ICT 기술 발전 및 해외 취업 유인책의 감소를 고려한 새로운 인재 교류 플랫폼 모색

    *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을 매개로 한, 리모트근무 방식의 인재 교류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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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우에다 가츠히로(上田 勝弘) 오가키정공㈜ 회장·일한경제협회 부회장

    「한일관계에서 배우는 아메노모리 호슈 (에도시대의 외교관) 의 정신」

ㅇ 조선과 일본의 조선통신사(1607년이후 약 200년간 12번(매회 500명)의 사절단이 방일, 

접대와 통역을 담당한 아메노모리 호슈의 조선통신사를 맞이한 ‘성신외교(誠信外交)’와 

조선과의 외교에 마음가짐을 설득한 서적 ‘교린제성(交隣提醒)’을 소개

① 태어난 고향인 오미(시가현)에서 교토, 에도, 나가사키,  쓰시마, 부산을 무대로 학문과

   외교, 교육에 평생을 바친 위대한 인물

② 아메노모리 호슈는 쓰시마 번에 조선외교를 담당한 당시의 국제인.

   유학, 한문에 정통하여 조선어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나중에 일본에서 첫 조선어 

   사전을 완성하고 나아가 중국어를 이해하고 회화까지 가능하였음. 

   호슈는 이웃나라와 친교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언어의 이해를 통한 모든 민족문화의 평등을 자신의 신조로 삼았음

③ 1990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일왕(천황)과의 궁중 만찬 인사에서

   270년 전, 아메노모리 호슈는 성의와 신의를 신조로 삼았다고 소개하였는데, 일본측 

   관계자는 아메노모리 호슈는 누구인가라는 분위기였고, 아메노모리 호슈를 알리게 되었음

④ 조선통신사

   통신사라는 이름의 외교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있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부터 

   조선왕국 사자로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간 12번 방일한 정사, 부사 포함 

   총 450명에서 500명 규모의 대사절단으로 부산에서 대마도를 건너 큐슈 및 세토 내의 

   항구도시에서 숙박하면서 오사카에서 수도로 올라가 도카이도를 지나 에도에 도착하는 긴

여행이며 아메노모리 호슈는 1711년, 1719년의 통신에 2회 접대와 통역으로서 동행

 - 온고지신 (温故知新 / find new knowiedge studying old matters)

 - 현재 한일관계는 정치레벨에서 좋지 않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의 좋은 우호

관계를 되돌아보고, 양국이 어른의 시각으로 미래지향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아메노모리 

호슈의 정신으로부터 배우기를 기대

□ (日) 사토 토시노부(佐藤 利宣) SJC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한일 공동의 에너지 사업 실현을 향하여」 ~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도전 ~

ㅇ 한국·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자국우선주의, 동맹강화) 및 환경문제(탈탄소) 등 외적 환경

변화(특히 에너지 문제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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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분야의 한일 공통과제

  - 에너지원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 화석연료 사용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음

  -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 제조업 기반의 경제산업구조로 탄소배출량이 많음

  - 경제 선진국으로서, CARBON NET ZERO에 대한 높은 책임감(부담)

ㅇ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일 공동정책·사업전략의 필요성

  - 높은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

  - 한국은 63.5%, 일본은 69%의 발전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

  - 에너지 자급률(2019년) : 한국 34위 17.7%, 일본 35위 12.1%

ㅇ 한일 에너지 정책 비교

ㅇ 원자력 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국)

  - 탈원전에서 다시 가동시키는 새 정부

  - 前대통령 시절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명시. 착공 시기는 2025년 상반기

  - 노후 원자력 발전의 계속 가동도 계획중

  - 2023년 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절차 개시 예정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 예정

한국 일본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2030 NDC(2018년 대비 CO2 40% 절감)

- 그린뉴딜(20년 8월)

- 2050 카본 뉴트럴 시나리오(21년 10월)

기본 방침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2030 NDC(2013년 대비 CO2 46%)

- 녹색성장전략 발표(20년 12월)

- 에너지기본계획안(21년 10월)

- 2030년까지 급진적으로 재생E 비율을 

  올리는 한편, 석탄·천연가스·원전의 비율

  을 낮춰 2050년에 탈탄소 실현.

- 2050년에는 A·B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 2021년 12월 한국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한국형

  친환경 분류체계를 발표. 전력면에서 

  기존 정부 방침대로 원자력 발전은 배제.

전원 구성

- 2030년까지 원전과 재생E 비율을 

  서서히 올리면서, 석탄·천연가스·원전

  의 비율을 서서히 감소.

- 2050년의 경우, 기술개발·정세변화를

  토대로 7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 화력의 경우는 수소·CCUS 상용화,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활용

  해 나가는 것이 기본 전제.

-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

연료 수입
- 2018년 12월 기준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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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자치체 등의 승인 취득의

    장벽이 높은 상태

ㅇ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 가능성과 사례

  - (가능성) 업스트림 공동 개발, 판매·수급조정·공동운항, 인프라 EPC에서의 협업

  - (사례) 인도네시아·LNG 공동 개발(‘15년부터 상업운전)

ㅇ 향후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 가능성 

  - 한일 간 전력융통

ㅇ 에너지 공동 정책·사업에 필요 불가결한 것

  - 코스트 경쟁력, 규모의 경제 추구, 공동조달을 통한 대외교섭력 향상, 규격 표준화, 

    규제 완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흔들림없는 신뢰관계(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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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대표단 명단

한국측 대표단 명단

[서울 회의장]
                                                                  區分別 姓名 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會社·團體名 / 職位

團    長 金 鈗
KIM Yoon

(株)三養 HOLDINGS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理事長

顧    問
(基調演說)

具 滋 烈
Christopher Koo

(株)LS 議長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副 團 長 柳 津
Jinroy Ryu

豊山Group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孫 鳳 洛
SOHN Bong Rak

TCC STEEL CORP.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辛 東 彬
SHIN Dong Bin

LOTTE Group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尹 鍾 圭
YOON Jong Kyoo

KB Financial Group Inc.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李 仁 用
RHEE In Yong

三星電子(株)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李 輝 寜
LEE Howard

世亞製鋼(株) 副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田 重 先
CHON Jung Son

 POSCO HOLDINGS 代表理事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副 團 長 徐 錫 崇
SEO Seok Soong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理事

來    賓
(來賓祝辭)

安 德 根
AHN Duk Geun

産業通商資源部 通商交涉本部長

來    賓 金 鍾 喆
KIM Jong Chul

産業通商資源部 通商協力局長

來    賓 權 泰 信
KWON Tae Shin

全國經濟人聯合會 副會長

前 駐経済協力開発機構(OECD)大韓民国代表部大使

來    賓 柳 明 桓 
YU Myung Hwan 

金・張法律事務所 顧問

第35代 外交通商部 長官



- 18 -

特別參加
(主題發表)

李 京 相
LEE Kyung Sang

KAIST(韓國科學技術院) 敎授

特別參加

(主題發表)

朴 基 兌
PARK Ki Tae

大韓商工會議所 地域人的資源開發Team

責任硏究員

團    員 金 熙 勇
KIM Hi Yong

TYM Corporation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朴 南 淑
PARK Nam Sook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朴 仁 求
PARK In Gu

東遠Group 副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禹 基 洪
WOO Kee hong

大韓航空(株) 代表理事 社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李 相 俊
LEE Sang Joon

FINE INC. 代表理事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李 洙 喆
LEE Soo Chul

(株)GH Holdings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李   泳   官
LEE  Young Kwan

Toray尖端素材(株)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崔 世 煥
CHOI Se Hwan

Canon Korea Inc. 代表理事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崔 雨 珏
CHOI Woo Kak

DAESUNG HI-TECH CO., LTD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理事

團    員 李 丞 鎬
LEE Seung Ho

法務法人(有)世宗 辯護士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團    員 黃 昊 均
HWANG Ho Kyoon

光星企業(株) 顧問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團    員 姜 龍 德
KANG Yong Deok

大邱廣域市 主力産業誘致Team長

團    員 高 光 立
KO Kwang Rip

越南經濟硏究阮 副院長

團    員 高 東 郁
KO Dong Uk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會長

團    員 高 準 一
KO Jun Il

(株)KSH International 課長

團    員 高 彰 培
KO Chang Bae

(株)KSH International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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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員 具 東 林
KU Dong Lim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部長

團    員 權  拮  煦
KWON Gil Hu

NIBLE CO., LTD. CEO

團    員 權 寧 定
KWON Yeung Jeung

KOMAR 代表理事

團    員 奇 秉 泰
KEE Byung Tae

Hikari情報(株) 會長

團    員 金 江 熙
KIM Kang Hee

(株)東和ENTEC 會長 

團    員 金 度 亨
KIM Do Hyung

Aid Green Co, Ltd 代表理事

團    員 金 東 宣 
KIM Dong Sun 

AASE 社長 

團    員 金 聲 鐘
KIM Sung Jong

Mizuho Bank, Ltd. Seoul Branch
副支店長

團    員 金 寶 羅
KIM Bo Ra

Mizuho Bank, Ltd. Seoul Branch 部長

團    員 金 俸 萬
KIM Bong Man

全國經濟人聯合會 國際本部長

團    員 金 勝 勳
KIM Seung Hoon

DENSO KOREA 副社長

團    員 金 永 根
KIM Young Geun

法務法人(有)世宗 辯護士

團    員 金 玉 卿
KIM Ok Kyung

Super Light Case Ltd. 代表理事

團    員 金 堯 大
KIM Yo Dae

金·張 法律事務所 會計士

團    員 金 容 塡
KIM Yong Jin

NEW GREEN HITECH CORP. 常務理事

團    員 金 旭 基
KIM Wook Ki

LOTTE Group 首席

團    員 金 鍾 瑞
KIM Jong Seo

Hanwha TotalEnergies Petrochemical  
代表理事 社長

團    員 金 潤 希
KIM Yoon Hee

法務法人(有)世宗 辯護士



- 20 -

團    員 金 志 哲
KIM Ji Chul

Samho Green Investment, Inc. Team長

團    員 金 昌 淵
KIM Chang Yun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專門委員

團    員 金 泰 佑
KIM Tae Woo

KOREA INDUSTRY 4.0 ASSOCIATION
Team長

團    員 金 賢 日
KIM Hyun Yel

殷珉洋行 代表理事

團    員 柳 楽  太 郎
Nagira   Taro

Mynavi KOREA Corporation　代表理事

團    員 閔  焌  晳
MIN Joon Seok

UNIBLE CO.,LTD. 技術顧問

團    員 朴 均 洙
PARK Gun Su

Yachal Inc 副社長

團    員 朴 相 奎
PARK Sang Kyu

(株)地球熱融合技術 代表理事

團    員 朴 相 鐵
PARK Sang Chul

韓國工學大學敎 敎授

團    員 朴 善 美
PARK Sun Mi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運營委員長

團    員 朴 永 道
PARK Young Do

大韓商工會議所 地域人的資源開發Team長

團    員 朴 寅 東
PARK In Dong

金·張 法律事務所 辯護士

團    員 朴 宰 永
PARK Jae Young

全國經濟人聯合會 責任硏究員

團    員 朴 鐘 喆
PARK Jong Chul

Unitech Korea Co.,Ltd 理事

團    員 朴 俊
PARK Jun

大韓商工會議所 亞洲通商室長

團    員 裵 그 람
BAE Geu Ram

大邱慶北経済自由区域庁 主務官

團    員 邊 煐 壎
BYUN Young Hoon

金·張 法律事務所 辯護士

團    員 卞 鍾 泳
BYUN Jong Young

KOREA INDUSTRY 4.0 ASSOCIATION
事務局長



- 21 -

團    員 司 空   穆
SAKONG Mok

産業硏究院 硏究委員

團    員 徐 永 錫
SEO Young Seuk

BOK創業投資 總括Manager

團    員 徐 禎 培 
SEO Jeong Bae

(株)三養社 常務

團    員 徐 正 解
SEO Joung Hae

慶北大學校 敎授

團    員 宋 錫 燦
SONG Suk Chan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常任顧問

團    員 宋 抒 炫
SONG Seo Hyeon

大邱廣域市 主務官

團    員 宋 淳 坤
SONG Sun Gon

IRIS KOREA 理事

團    員 篠　 原　 　 弘　 俊
Sinohara Hirotoshi

Mizuho Bank, Ltd. Seoul Branch
首席部門長

團    員 申 京 美
SHIN Kyung Mi

Support For You 代表

團    員 申 京 秀
SHIN Kyung Soo

B&D Enterprise Ltd 副會長

團    員 沈 載 和
SHIM Jae Hwa

Mynavi KOREA Corporation　課長

團    員 安 鍾 潤
ANN Jong Youn

企業革新CENTER 首席專門委員

團    員 梁 承 範
HENRY YANG

承進國際 代表

團    員 嚴 致 成
EOM Chi Sung

韓國business金融 專務理事

團    員 吳 載 鎬
OH Jai Ho

Nano C&W Co. Ltd. 代表

團    員 吳 泰 憲
OH Tae Heon

慶熙Cyber大學校 敎授

團    員 若 井  修 二
WAKAI Shuji

韓國日硏(株) 代表理事社長

團    員 柳 承 辰
YU Seung Jin

TAPS International Co.,Ltd 常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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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員 尹 明 圭
YOON Myung Kyu

前 Bystronic co. LTD 社長

團    員 李 德 根
LEE Deok Keun

東國大 大學院 技術創業學科 兼任敎授

團    員 李 東 卓
LEE Dong Tak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事務總長

團    員 李 鳳 杰
LEE Bong Geol

(社)韓國貿易協會 Team長

團    員 李 富 哲
LEE Bu Cheal

CHAM SIN CO., LTD 代表理事

團    員 李 昔 廷
LEE Suk Jeong

MH Power Systems Korea 本部長

團    員 李 承 律
LEE Sung Rul

東北亞共同體文化材團 

團    員 李 承 雨
LEE Seung Woo

koveca holdings(株) 代表理事

團    員 石　 垣　 　 良　 憲
ISHIGAKI Yoshinori

DENSO KOREA 常務

團    員 李 良 九
LEE Yang Goo

東北亞共同體文化材團 常任代表 

團    員 李 英 淑
LEE Young Sook

Super Light Case Ltd. 理事

團    員 李 龍 燮
LEE Yong Seop

亞太經濟硏究阮 副院長

團    員 李 章 範
LEE Jang Bum

中小企業振興硏究會 會長

團    員 李 在 謹
LEE Jae Keun

MOLD PLAZA COMPANY 代表

團    員 李 宰 秀
LEE Jae Soo

全國經濟人聯合會 Team長

團    員 李 俊 雨 
LEE Jun Woo

Zeobuilder Co.,Ltd. 理事

團    員 李 地 平
LEE Ji Pyeong 

韓國外國語大學校 特任講義敎授

團    員 林 아 름
LIM A Reum

大韓商工會議所 課長



- 23 -

團    員 林 幸 根
LIM Haeng Eeun

HK Chem交易(株) 代表理事

團    員 張 星 均
JANG Sung Gyun

Support For You 室長

團    員 張 珠 妃
JANG Joo Bi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對外協力委員長

團    員 鄭 求 鉉
JUNG Ku Hyun

J Campus 代表

團    員 鄭 　 나  나
JUNG Na Na 

Mynavi KOREA Corporation　副社長

團    員 鄭 珉 浩
JUNG Min Ho

(社)韓國貿易協會 代理

團    員 鄭 善 泳
JUNG Sun Young

GM KOREA 次長

團    員 鄭 載 勳
JUNG Jae Hun

DONGA SOCIO HOLDINGS 代表理事

團    員 鄭 埈 明
CHUNG June Myong 

金·張 法律事務所 顧問

團    員 鄭 泰 承
CHUNG Tae Seung

大成産業(株) 經營顧問

團    員 趙 在 珉
CHO Jae Min

三星電子(株) 課長

團    員 陳 官 輝
JIN Kwan Hwi

(株)京德産業 代表理事

團    員 蔡 承 黙
CHAE Seung Mook

E&B Consulting 首席Consultant

團    員 崔 珉 碩
CHOI Min Suk

(株)韓永SEMICON 室長

團    員 崔 承 均
CHOI Seung Kyun

俊山貿易 代表

團    員 昴 星
HOSHI Subaru

三鎬貿易(株) 代表理事

團    員 洪 起 正
HONG  ky Jeong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指導委員

團    員 洪 鉉 豪
HONG Hyeon Ho

大韓製糖(株) 常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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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r 朴 貞 美
PARK Jung Mi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課長

Observer 金 相 然
KIM Sang Yeon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務官

Observer 文 盛 鏞
MOON Seoung Young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務官

事 務 局 張 震 旭 
CHANG Jin  Wook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事 務 局 劉 崇 勳
YOO Sung Hu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事 務 局 林 炫 廷 
LIM Hyun Jung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先任硏究員

事 務 局 趙 德 卯
CHO Duck Myo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事 務 局 金 正 鎬
KIM Jung Ho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事 務 局 徐 光 賢
SUH Kwang Hyun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李 裕 卿
LEE You Kyong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李 慧 仁
LEE Hye In

(社)韓日經濟協會 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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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회의장]

區    分        姓    名 會社·團體名 / 職位

來    賓
(來賓祝辭)

姜 昌 一
KANG Chang Il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特命全權大使 

團    員 李 碩 雨
LEE Suk Woo

(株)大韓航空 日本地域本部 本部長
駐日韓国企業連合会 會長 

團    員 康 敬 瓚
KANG Kyung Chan

一般社団法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 事務局長

團    員 姜 柱 溶
KANG Joo Yong

ASIANA AIRLINES INC.
日本地域本部 本部長

團    員 金 勁 勲
KIM Kyung Hoon

三逸会計法人 會計士

團    員 金 德 吉
KIM Duk Kil

金田事務所(株) 代表理事

團    員 金　 和　 男
KIM　 Hwa　 Nam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會長

團    員 柳 廷 和
RYU Jung Hwa

Atsumi & Sakai 辯護士

團    員 松 井  理 奈
MATSUI RINA

AMOREPACIFIC  Japan CO., LTD.
代表理事

團    員 文 祥 源
MOON Sang Won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支店長

團    員 朴 剛 杓
PARK  Kang Pyo

韓国貿易協会 東京支部 支部長

團    員 朴 泰 根
PARK Tae Keun

LS ELECTRIC Japan(株) 代表理事

團    員 尹  柱
YOON Joo

Hanwha Q CELLS Japan CO., LTD.
代表理事

團    員 李 順 炯
LEE Sun Hyeong

LS AUTOMOTIVE JAPAN CORP. 代表理事

團    員 鄭 然 薫
CHUNG Yun Hoon

(株)三養社 東京支店 副支店長

團    員 趙 成 允
CHO　 Seong Yoon

一般社団法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 會長

團    員 崔 起 佑
CHOI Gi Woo

HMM Japan(株) 代表理事社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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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員 崔 昌 燮
CHOI Chang Sub

LG Display Japan Co., Ltd. 代表理事

團    員 黄 鍾 吉
HWANG  Jong Kil

一般社団法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 副會長

團    員 黃 眞 吾
HWANG Jin O

Samsung Electronics Japan Co., Ltd  
部長

observer 孔 炯 植
KONG Hyung sik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韓國文化院 院長

observer 金 玟 澈
KIM Min Cheol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経済公使

observer 徐 가 람
SEO Ka Ram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商務官

observer 金 琮 洛
KIM  Jong  Lak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商務官補

observer 尹 昭 煕
YUN　 So hee

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 専門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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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대표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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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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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의 사 록

 

1. 개회식

사회

(일)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한)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일) 사회 : 잠시 후 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

니다. 잠시 후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 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국 

회의장에서 진행을 돕게 될 한국 한일경제협회 서

석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회의를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이 

제54회째가 됩니다. 오늘 개회사를 통해서도 기조

연설을 통해서도 몇 번 그 역사의 무게감에 대해서 

강조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임석해 주신 정부 대

표, 귀하신 시간 내주신 회장단, 오늘 기조연설과 

발표를 해 주신 모든 분들, 뒤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훌륭한 회의장을 

잘 꾸며 주신 롯데호텔의 임직원분들, 뒤에서 저희

들 통역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김혜원, 이정남 훌륭하신 두 분의 

통역께 오늘 진행에 앞서서 먼저 깊은 사의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곧 회의 진행이 시작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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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쁘신 가

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

서 사무국에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곳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체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 발표할 때를 제외하고, 기념 촬영

을 할 때를 제외하고 회의를 하실 때에는 항상 마스

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을 포함해 서로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몸에 이

상 증세를 느끼시는 경우에는 바로 근처에 있는 스

텝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곳 호텔 오쿠라도쿄와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

니다마는 중간에 통신 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

거나 진행상의 이유로 인해서 회의가 예정된 시간

을 훨씬 초과해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에 대해선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앞에 통역 수신기가 있습니다. 채널 1번이 일본어, 

채널 2번이 한국어입니다. 사전에 언어를 확인해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

을 위해서 휴대폰 또는 알람이 울리는 시계 등 소리

가 나는 기기를 갖고 계시는 분께서는 전원을 꺼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사회 : 저는 오늘 이 회의의 사회를 맡게 된 일

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우치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일, 일한경제인회의는 지금까지 53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로 제

5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도쿄와 서울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함으로

써 양국의 민간 교류의 등불을 지킬 수 있게 된 점

이 무엇보다 다행이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 회의는 반나절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

안 개최합니다만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

로 뜻 깊은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4회 한일, 일한경제인회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과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회의장, 서울 회의장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름이 불리신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어서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단장인 일반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

오 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입니다. 다

음은 중의원 의원이자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을 맡

고 있는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 측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강창일 주일한국대

사님이십니다. 일본 측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것은 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의 특별고문을 맡고 

계신 일한경제협회의 오카 모토유키 부회장님이

십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회의장의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

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 단장을 맡고 계신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내빈으

로 축사를 해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통상

교섭본부장님이십니다. 끝으로 한국 측 기조강연을 

해주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LS그룹 의장이

십니다.

 

양국 단장님으로부터 개회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단장인 일한경제협회 사사

키 미키오 회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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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인사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본 측 대표단 단장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 주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강창일 대사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 측 참석자 여러분, 일본국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이와타 가즈치카 정무관님, 일한

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 그리고 일본 측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개회식

에서 일본 측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 드립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로부터 4년 후

인 1969년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에 54회

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

면서도 양국 경제인들의 민간교류의 등불을 지키자

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해마다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은 힘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53회 회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 도쿄와 서울 

행사장을 합해서 모두 200분 이상의 경제인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활발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강력한 

파트너십 아래 서로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번 제54회 회의

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 여겨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

속되어 왔지만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식에 참석하신 하야시 외무대신과 박진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더 이상의 악화를 방치해서

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지난달 일본에 파견

되신 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기시

다 총리님에게 우려 사항의 해결을 도모하고 싶다

는 뜻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한경제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책협의대표단과 면담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일 경제인들은 경제

인회의 등의 장을 통해서 교류를 증진하고 신뢰를 쌓

으며 세계를 무대로 함께 협력하면서 제3국에서의 협

력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어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자

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

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 테마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

지’입니다. 코로나도 드디어 진정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한일 간 이동의 제약도 예전에 비하면 많

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는 에너지와 식량 등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물

류와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탈탄소 사회의 전환 등 한일 양국은 많은 공통 과제

를 안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번 주

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와 관련하

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그리고 



- 40 -

‘경제인 스스로 행동을 일으키자’는 키워드가 제시

되고 강조되었습니다.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와 협업은 기업과 경제계 입장

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연결고리, 유대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

으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한 논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한일, 일한경제협회는 활동의 원점인 세 가지 

기둥인 경제교류, 인적교류, 문화교류의 내실화 및 

확대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류도 매우 중요하며 미래에도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청소년과 지역 간 교

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활동에 변함없는 이해와 관심,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오후에만 국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활

발하게 논의를 해서 서로 알찬 결실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사사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 단장님이신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행사장의 김윤 단장

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

한국 측 대표단 단장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윤입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와타 가즈

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

원연맹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님,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일 양국

의 내빈과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경제계의 선배들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끌

어오신 경제인회의가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

로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절박한 의미를 깊이 담

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의 기조연설자이신 무역협

회의 구자열 회장님과 일본 측 오카 모토유키 스미

토모상사 특별고문께서 발제해 주시고 양국의 발표

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진솔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양국 새 정부의 등장과 우호 분위기 조성도 전환의 

계기이겠지만, 당장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 시

장에서의 불확실성 위기는 한일의 경제 연계가 선

택이 아닌 필연이라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최근에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

급불안과 가격앙등 또 예전 같지 않은 한일 양국의 

경제지표들이 걱정이 됩니다.

현재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을 비롯한 탈산소 등 새로운 과제는 너무 엄중

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존, 

공영을 위해서 지금 바로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매우 복잡

한 현안들이 있고 오랜 갈등으로 남아 있기에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그 선두에 서서 민간의 협력

을 잘 이끌어가고 양국 정치, 외교 분야의 지원이 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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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이 되어서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난 몇 년간의 복합적인 정치, 외교 갈등이 큰 

교훈이 되어서 시간 낭비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자각

이 생겼고,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간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 산업, 투자, 금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를 깊이 

염두에 두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협력부터 해야겠습니다. 거창한 구호 또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적인 인적 교류 또 지방 

상생의 지혜 공유, 상호보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게 되기에 현역에 있는 우리 경제인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몇 년 후 한일경제인회의는 환갑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보다 성숙해진 관계를 크게 축하

할 날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엽니다. 감사합니다.

 

(2) 내빈인사

(일) 사회: 김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빈 여

러분께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께 부탁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와타 가즈치카(岩田 和親)

경제산업대신정무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경제산업대신정무

관 이와타 가즈치카입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

제협회 회장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 강창일 

주일본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도쿄와 서울의 회의장에 

계시는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되

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 들어서 전세계 경제는 코로나 변이종의 대

대적인 유행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혼란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원

자재 가격의 급등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

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제재, 중

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 장기화 등 세계 경제는 계속

해서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기업들은 미중 대립의 

심화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공급망

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지구 환경 그리고 지

속 가능성, 인권에 대한 배려 등도 해야 합니다. 한

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한일 양

국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중국과 아세안 등의 공급

망 의존, 기후변화 문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

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알셉

(RCEP)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알셉은 15개국이 참

여하는 거대한 무역권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경제 연계 협정을 맺는 것이 됩니다. 발효 

직후부터 한일 양국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화학품 등 소재를 중심으로 알셉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에 의한 이용, 활용 촉진과 

체결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규칙 준수

를 위해서 서로 연계해서 전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협력 

관계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기반 위에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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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해서 한일 

양국의 경제 발전에 공헌해왔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도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한일 

관계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도 한 번도 중단되

는 일 없이 해마다 개최되었고, 한일 경제인 간의 

신뢰 관계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경제 관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경

제인 여러분들께서 여러 사업에서 연계 협조를 심

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큰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건전

한 한일 관계는 다양한 규칙에 따른 국제 질서를 구

축하고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

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안타깝게도 대단히 어려

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 이 이상 

사태가 악화되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

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

의 기본입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에 근거하여 한일 관

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 10일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

령께서는 취임 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

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를 좋은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새로운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 관계의 경제 분

야의 연결고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양국의 가

일층의 경제 발전을 초래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어 양

국 관계의 개선, 관계 발전이 되도록 한일 경제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알차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들이 건승하시고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이와타 정무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

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안덕

근 통상교섭본부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덕근(安德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일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입니다. 먼저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사키 일한경제협회 회

장님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일본에서 참석하고 계신 이와타 경제대신정무관

님,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강창일 주일한국

대사님께도 온라인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합

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

신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인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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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기업 간의 대표적인 협의체

로서, 50년 넘게 양국 경제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벌써 3년

째 온라인 연결로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참석해 주

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생생히 느껴

집니다.

내년 행사부터는 꼭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맞

대고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어려운 상황

에서도 한결같은 노력으로 양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주신 경제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

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기

업인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막중한 책무

와 소명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

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1965년 수교 이후 

5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

력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한일 양국

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

편, 주요 산업에서 유기적 분업 관계를 구축하며 상

호 호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로 양국 간의 교류와 소통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매년 서로 10억 달러 내외

로 투자하는 등 여전히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는 매

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어 양국 간 교류가 정상화된다면 앞으로 더

욱 큰 경제협력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

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서로

에게 중요한 경제 동반자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

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변화

에 대한 대응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

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다

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장밋빛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

력 관계 발전을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먼저, 통상협력 체제를 통해 다자 이슈에 양국이 함

께 대응해야 합니다. 세계 공급망의 중심지로서 

아·태 지역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올해 2월 발효한 

RCEP과, 지난주 공식 논의를 출범한 인태 경제 프

레임워크(IPEF)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역내 통상질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자 아·태지역 주요 통상협의체인 CPTPP 가

입도 추진 중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내 주요 경제협의체 참여를 통해 양

국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IPEF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통상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보

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국제 정세로 인해 글로벌 공

급망 문제는 이제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 

밸류체인에 더해 에너지·원자재로까지 확대된 공

급망의 불안정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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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긴

밀한 소통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안정

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성

장의 모멘텀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하

는 과제이나,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

고 있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지난 4월 경산성은 일본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부터 매년 17조엔 이상이 필요하다는 발표

를 한 바 있고, 한국 또한 탄소중립에 필요한 인프

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못지않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만큼 양국이 각각 대응할 것이 아니라 분업과 협력

을 통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탄소중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노력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보니 든든하고 감사

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앞장서 나가고, 정부는 후방

에서 기업을 든든히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정부는 

하나의 팀, ONE TEAM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인 ‘한일 경제연계

의 새로운 스테이지’는 양국이 당면 도전에 대응하

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화두라는 점에서 매우 시

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인 우호와 협력을 기반

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한일 양국 기업인 여러

분들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

력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

스 기회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한일경제협

회, 일한경제협회, 한일재단, 일한재단 관계자 여러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재무대신 등 정부 요직을 담당하

셨던 중의원 의원,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계

시는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방금 소개받은 중의원 의원 그리고 일한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을 맡고 있는 누카가 후쿠시로입니다. 

경제인회의가 54회를 맞이해서 한 번도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개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측 사사키 회장님 그리고 한국 

측 김윤 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한국대사님이신 강창일 대사님께서도 와 계

시는데요. 강창일 대사님도 이 전까지 한일의원연

맹의 한국 측 회장님을 맡고 계셨습니다.

저희 한일, 일한 의원연맹의 의원들은 정부 혹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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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원에서 어떠한 사태가 빚어져도 반드시 수면 

하에서 파이프를 통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

로 속내를 다 털어놓고 대화를 이어온 실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본 

측 국회의원 여러분 각각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양

국의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확실하게 한일 관계를 앞으로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의 일본 측은 

약 8명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인 11일에 처음에는 20

분 예정이었던 시간을 30분 연장해주셔서 무려 50

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와 함께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저는 기시다 총리와 말씀을 나누어서 의견

을 여쭙고, 기시다 총리님의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

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시다 총리님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 그 첫 번째는 

역시 1965년 한일조약 그리고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을 토대로 오늘날까지 한일 양국 관

계 개선이 되어 왔는데요. 이 틀을 지키면서 한일 

양국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으로 인해서 안전보장 측면에서 국제적인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도 한

국도 에너지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경제

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에 있어서도 힘으로 

현황을 변경할 나라들을 이대로 관망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있고요 러시

아가 있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핵미사일 장

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둘러 쌓여 있는 한

국과 일본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한

일관계의 개선은 물론 한미일, 일본과 한국의 동맹

국가인 미국과 확실하게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아

시아의 지역 안정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세계 각국의 

평화와 안전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기시다 총리의 생각 그리고 저희 자

민당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양국은 이웃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 국민 간의 교류를 확실하고 더욱더 깊

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일본

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전후 가장 냉랭한 시기이

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2차대전 이후 가

장 좋았던 1998년에 오부치-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서 맺은 양국 파트너십 선언에 입각한 관계로 되돌

려 보자, 최고로 좋았던 관계까지 되돌리기 위한 노

력을 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저희도 거

기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생각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애가 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국내 정치

에 이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간의 

강력한 협력 관계와 같은 부분이 앞으로 개선을 바

라보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을 정치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5월 중에 

서로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 PCR 검사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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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애물을 제거해서 6월에는 하네다공항과 김포

공항 간에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본 측도 기시다 총리 이하 정부 그리고 저희도 그

러한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서 다시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1천만 명이라는 인적 교류를 자랑하고 있는 

관계인데, 계속 그런 흐름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

각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도 앞을 바

라보면서 안전 보장과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염두

에 두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계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려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일 양국에 서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계속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바

람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지원하

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

사합니다.

 

(일) 사회: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럼 이어서 한국 측 내빈 강창일 주일본대한민국 특

명전권대사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

사님 부탁드립니다.

강창일(姜昌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경제인 여러분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

협회 회장님과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누

카가 후쿠시로 한일,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이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성대신정무관님, 안덕근 산업통

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기조 연설을 맡

아주신 오카 모토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님, 한

국 측의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도쿄

와 서울에서 함께하고 계신 양국 경제인 모든 분들

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처음 개

최된 이후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개최되어 왔

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인들은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으로 양국 관계를 잇는 돈독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아울러 한일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에도 크

게 기여하셨습니다. 

1965년 수교 당시에 2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

역은 이제 약 4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한국

과 일본은 각각 세계 8위, 세계 5위의 무역 강국으

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국 경제인들

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앞으로도 이런 경제협력은 꾸준히 강화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먼 친척보다 가

까운 이웃이 낫다’는 공통된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온 기업인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러분들 

사이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나아가 최고의 협

력 파트너로서 세계 경제 발전을 선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양국의 정치관계가 경제인들의 경제 협력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어 왔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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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인들의 협력, 우

호관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경제협력 

발전의 발목을 잡는 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님께서 대통령 취

임식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한일 관

계가 기시다 정권과 윤석열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

로 인해서 더욱더 관계 개선과 우호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한 지원하고 있습

니다.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일한경제협회와 한일경제협회 관계자들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

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기념촬영 

서울회의장

도쿄회의장

(일) 사회 : 강창일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

터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

리하겠습니다. 무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무대에서 내려가신 후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한) 사회 :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세 분은 그냥 

계셔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의자만 치

워주시고 저희들이 일본과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합치기 때문에 몇 분 귀빈을 저희들이 먼저 모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김윤 회

장님, 구자열 회장님, 안덕근 본부장님 계셔주시고

요. 저희들이 회장단 먼저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모

시고자 합니다. 

먼저 신동빈 회장님, 류진 회장님 그다음 이인용 사

장님, 이휘령 부회장님, 손봉락 회장님, 전중선 사

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

측과 나중에 사진을 합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상

태로 저희들이 회장단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마스크는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측도 준비

가 되면 사진을 찍겠습니다만 저희들 먼저 카메라 

준비되셨으면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김윤 회장님 

그 앞에 명패를 조금 넣으신 다음에 찍으시겠어요. 

(일) 사회 : 단장님, 내빈 여러분 무대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한) 사회 : 일단 저 뒤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

측이 사진 촬영이 끝나면 단 아래로 회장단을 모시

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죠. 

(일) 사회 : 무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도

쿄와 서울에서 각각 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카

메라 촬영하시는 분들 화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

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대에 계신 여러분

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럼 지금부터 찍겠습니다. 

(한) 사회 : 미소를 지어주시면 좋은 사진 될 것 같

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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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 : 한국 측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기자

분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

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소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웃어 주세요. 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사회 : 단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

간과 사진 촬영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4회 한

일경제인회의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장을 하실 예정입니다. 

(일) 사회 : 내빈 여러분께서 지금 퇴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퇴장하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 사회: 무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

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회 : 제54회 경제인회의가 일본 측이 주최할 

순번입니다. 일본 측 기조연설자부터 먼저 귀한 말

씀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측 기조연설자이신 무역

협회 구자열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

로 알아 두시죠. 

2. 기조강연

(일) 사회 : 지금 무대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조 강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

본 측부터 스미토모상사 주식회사 특별고문님이신 

오카 모토유키 고문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카 고문님은 국내외에서 업계 재편이 진행되는 

큰 변혁, 혁신 속에서 상사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계

속 계셨습니다. 제3국의 한일 협업의 대표적인 사

례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에도 

관여하셨습니다. 일한경제협회에서도 12년 동안 

부회장님을 맡아주셨고 한일 간의 민간 교류를 위

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실적과 경험과 함께 한일의 향후의 방향성 등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고문

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카 모토유키(岡 素之)

스미토모상사(주) 특별고문 ·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스미토모상사의 오카입니다. 오늘 한일 양국 경제

계를 대표하는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기조강

연이라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재작년과 작년 회의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면 회의

가 성사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1965년에 제1회 이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본

회의를 올해도 지속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

스 감염 확산은 백신의 개발과 접종은 진행되고 있

지만 종식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확진되었던 분들께 진심으로 문안드리며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은 5월 10일 제20대 한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저희 경제계도 환영 

인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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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정세는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2월 하순부

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코

로나에서 회복하려던 전 세계에 새로운 제약과 혼

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이 잇따라 전쟁 참화에 휘말리

고 앞날이 창창한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

고 있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한시라도 속

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뿐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시

험발사를 반복하고 3월에는 ICBM 시험 발사도 실

시했습니다.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

며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경제를 보면 에너지 업계의 공급력 부족과 

또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에서 반전되면서 원유

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해 원자재 가격과 

식량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코로나에 따른 물류 대란과 인력 부족, 재정 지

출 제약, 미국을 비롯하여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금

융 긴축 정책이 시작되어 경기 후퇴의 위험성이 보

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동향과 세계적 경제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계는 일치단결하여 VUCA 시대라고 불리

우는 ‘앞날이 불투명하며 미래의 예측이 어렵고 또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하여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

아 태평양 나아가서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서 협력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한일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면 안

타깝게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밖

에 없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외교

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작년 9월

까지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

답의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친근감에 관해서도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60%를 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 느끼는 인상은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조사에서는 ‘일

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12.3%에 불과해 서로 호감도와 친근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감염 확산 때문에 양국 간의 

인적 왕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5월 들어 국경제한조치 완화가 발표되면서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대면 교류 본격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취임하신 윤석열 대통

령은 한일 관계의 개선 그리고 양국 간의 셔틀 외교 

재개 방침을 제시하셨고 양국 간의 교류가 재개되

고 가속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여기서 잠시 과거의 역사적 경위를 되돌아보겠습니

다. 양국에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 개

선을 도모한 역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언급하셨지만 1998년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좋은 예입니다.

이는 과거의 양국 관계를 총괄하고, 우호협력 관계

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미래의 양국 관계를 내다보

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결의를 양국이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셨습

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과거의 페이지를 닫고 공동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

아가자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1992년 EU 탄생 등 냉전 후에 

신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하고 동아시아에서도 북한

의 핵 문제 등 안전 보장에 대한 지역 협력의 의식

이 고조된 시대였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IMF 위

기가 일어나서 한일 모두 경제난 타개가 공통 과제

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뒷받침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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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현안 사항도 안고 있는 가운데 양 정상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이 선언의 큰 열쇠가 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경제협력과 제3국에서의 한일 기업 연

계, 문화 개방,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일 간의 교류가 촉진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

는 바와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2018년 10월,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

단체연합회)과 외무성 공동 주최로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여기

에서도 이 선언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한 일본의 정부 지

도자께서 ‘당시 나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이후의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면 선언이 실행되어서 

참 다행이었다’며 감개무량한 듯이 말씀하셨던 것

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 탄생을 계

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

니다. 정치가 이전보다 더욱 리더십을 발휘하여 양

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해 주시

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계가 해야 할 역할은 무

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 

ESG와 SDGs의 추진이 세계적 조류인 가운데 사업

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이야말로 미래를 위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발표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09년 한국은

행이 장수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발표했습니다. 국

가 및 지역마다 시장 환경 등의 차이는 있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가 200년 이상 된 기업은 세

계에 41개국 중에서 5,586개사가 있는데 그 중 

56%인 3,146개사가 일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200년의 역사 동안에는 자연재해와 역병, 전쟁, 경

제 대불황 등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사견이

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온 장수 기업에는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 이념에 공리공익을 내걸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종업원과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 

네 번째는 거래처와의 관계가 공존, 공용의 파트너

십 관계라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점, 체력이라는 것은 

재무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업원의 결속력을 말

하기도 합니다.

각 기업이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 경영하는 것이 기

업의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리공익과 공존

공용 정신은 한일 기업 간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이 협력

해서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때로는 상호 보완하면서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또 탄

소 중립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협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제3국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

니다. 과거부터 많은 실적을 쌓아왔으며, 일한경제

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1년 말 현재, 24

년 동안 대상국가 42개국에서 누계 121건, 투자액

으로 27조 6천억엔에 이릅니다. 이러한 협력과 연

계는 제3국의 활성화 및 성장으로도 이어지므로 사

회적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제3국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사회의 과제 해결에 

공헌을 함으로써 세계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

나 영향도 있어 프로젝트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

만 이러한 활동을 더욱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한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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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가 필수 불가결하며 양국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적 교류에 일찍부터 주력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청소년 교류 한국 대학생 

방일단’부터 시작해서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 ‘한

일 학생 미래회의’ 등을 개최하며 교류의 폭을 확대

해 왔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는 온라인으로 

상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데 역시 얼굴을 맞대면

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에 버금가는 것은 없

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 활동에 더해 어린 시절부터 상대

국에게 ‘좋다’, ‘친근감을 느낀다’, ‘쉽게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

한 것 같습니다.

40년쯤 전의 일인데요. 제가 영업을 했었을 때 한

국의 어느 거래처 분을 알게 되어서 무엇이든 상담

할 수 있는 참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어느 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오카

씨 한일 양국 간에는 일본에 의한 한국 합병이라는 

역사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나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좀 복잡한 심정입니다”라고 털어 놓으셨

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의 

심정을 말해준 것이어서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

니다. 동시에 한국분들에게 역사, 과거사 문제는 마

음의 문제이며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역사 관계 해

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국에서 각각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

도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

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일 관계는 미

래를 향해서 확실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일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서 언급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 존중 등 보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

고 있는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17세기의 조선통신사라는 당시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왕조 사이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외교 사절이 있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총 12차례 일본을 방문했으며 

201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

니다. 부산에서 쓰시마 그리고 에도까지 약 

1,000km의 여정을 총 500명의 사절단이 방일했

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쇄국 정책을 펼쳤던 일본이지만 조선국과는 

외교 루트가 있어서 조선통신사 왕래 시에는 일본 

각 지역과 폭넓은 교류를 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

다. 조선통신사는 바로 평화외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

동 수단을 고려하면 분명 큰 어려움과 위험이 수반

되는 행사였을 것입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은 통신사를 성공

시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점, 협력

해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 사업을 지속하

려는 서로의 의지와 책임감 등입니다. 제가 가장 중

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통신사 사업의 기반이 되는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의 마음입니다.

올해 3월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영관 도레이

첨단소재 주식회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

니다. "사람과 사람 나아가 국가와 국가의 교류는 

애초부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한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이러한 정신으로 교류를 쌓으며 상대를 더욱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

계의 기반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일 관계에는 다양한 역사가 있고 수많은 현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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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고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양국만의 관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양국은 아시아에서 또한 글로벌 사회에

서도 발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지난달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국정책협

의대표단이 방일을 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 친서

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시고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내비치셨습니다. 또한 대표단과 일본 경제

계 회담 시에는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회담을 통해

서 양국 관계 개선을 향한 열의를 느꼈습니다.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시에도 여러 가지 장

애물이 존재했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가운데 

양국 정상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정신을 재확인할 때가 아닌가 싶습

니다.

대표단과의 회담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양국 

정부의 정상이 이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 기반 위에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 된 미래지향

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는 한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공헌

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솔직하게 의견 교환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

입니다. 선배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현역 경제계 

리더 간에는 탄탄한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

으로 본심을 터놓고 한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믿습니다.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밝고 설레

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며 또 그렇

게 이끌어가는 것은 현역 경제계 리더인 우리 모두

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가 미

래를 향해 큰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오

늘이 새로운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사회: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에 기조 강연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회의장에 있는 한일경

제협회 서석숭 상근부회장님께 소개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한) 사회: 서울회의장에 서석숭입니다. 한국 측 기

조연설에서 귀한 말씀 주실 분은 LS그룹 의장이신 

구자열 회장이십니다. 일본과의 인연이 매우 깊으

신 최고경영자이시고 저희 한일경제협회 당연직 고

문이시죠. 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당연직 이사

이시기도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단체가 

여럿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자산 규모도 크고 역

사가 오래된 회원 수가 너무 많은 막강한 한국무역

협회를 맡고 계십니다.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님을 

단상에 모십니다. 큰 박수로 기조연설자 맞이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열(具滋烈) 

한국무역협회 회장 · (주)LS 의장 · 한일경제협회 고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입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윤 한일경

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국 정부 대표와 한일 경제

인 여러분. 일한경제협회와 한일경제협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일 양국의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경제계의 가교로서 주어진 역할을 훌륭

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일경제협회와 경제협회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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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양

국 협회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듣

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

하기도 했지만 ‘양국 간 경제인 교류의 등불을 지킨

다’는 신념 아래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인회의를 중

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일 경제인 교류의 전통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

질 수 있었던 것은 한일 경제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

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

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양국 간 경제 교류를 이끌

고 계신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과 김윤 회장님 그리

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

계 개선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에는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관

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화계에서도 일본을 대표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브로커’에서 송강호, 

배두나 등 한국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해서 곧 개봉

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배우 송강호 씨가 

이 영화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것 역시 한일 양국 문화교류의 값진 성과로 전 세계

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도 머지않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제조업 기반

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과 통상은 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은 글로벌 통

상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속히 위축

되었습니다. 

최근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가 싶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등으로 양국 경제인들은 또다시 커다란 어려

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

중되면서 안개 속에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동기 속에 앞으로 한일 관계에 가장 필요

한 것이 무엇일까,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속으로 다시 되뇌게 되는 

것은 지금은 양국이 서로 손을 더 굳게 잡아주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정원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때로 기

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때면 제 손으로 가꾼 정원

에 오랜 시간 머물며 생각을 가다듬거나 지혜를 구

하기도 했습니다. 정원에는 웅장한 거목도 있었지

만 가끔은 땅바닥에 붙어 인생을 보내는 이끼에서 

깨우침을 얻기도 합니다. 

정원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때로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접붙이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나무 가지를 쳐내야 할 때도 있습

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지만 정원을 가꾸다 보면 오히려 수목들

이 이러한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

본에서도 분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위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정원에 머무는 동안 한일 관계의 앞날

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국의 역사가 신뢰와 협력

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동시

에 간직한 정원이라면 그 속의 나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아주며 정원 

속의 나무 한그루를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

을 헤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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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이롭게 할 동북아발 훈풍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 양국의 화해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

합니다. 한일 양국이 앞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회복

하고 신뢰와 우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 자리를 빌

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통계를 보면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국 역사를 되짚

어 보면 백제와 통일신라는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가 왕

래하였던 200년 동안 양국이 상업과 경제의 성장

을 바탕으로 평화관계를 지속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봄 이원경 전 주일대사는 “미래를 지

향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앙금을 우선 씻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역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일본의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는 국민들 

간의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한일 우호관계로 

화답을 하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시기를 즈음해서 한국 경제는 1988년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일본 역시 같은 해 글로

벌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33개나 순위에 오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간 양국 간 교역은 21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6.4%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두 나라가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

메리카 이외의 대륙에서 개최한 첫 번째 월드컵입

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한일 관계는 양국 경제의 가

시적인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

아 ‘아시아의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가수

로 보아가 있습니다. 보아는 당시 일본에서 첫 번째 

앨범이 음반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겨울

연가’는 욘사마, 지우히메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양국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더욱 좁혔습니다.

이러한 우호관계에 힘입어 2002년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큰 폭의 신

장세를 지속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무엇보다

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1998년 김대중-오

부치 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IMF 금융지원과 IT 붐으로 기업

들의 경영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한일 간 기업 협력

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한일 관계 역시 모든 면에서 진

일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삼성전자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

픽을 공식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올림픽 공식 파트

너로서 글로벌 마케팅에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

다. IMF 이후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뒷

받침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두드러진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과 첨단 기술 분야

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없었다면 아마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오늘과 같은 성장을 이뤄내기 어려

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주력산업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제조 공정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일본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속

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산

업 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향후 

5G망 구축으로 새로운 잠재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경우 이와 관련된 한국산 부품 교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사이에 산업 각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기술 협력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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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발효된 알셉(RCEP)은 한일 간 관세 철

폐뿐만 아니라 양국 간 교역 확대, 기업의 투자 증

가, 일자리 창출 등을 동반하는 양국 사이의 첫 번

째 FTA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발효된 이번 협정을 통

해 이제 양국은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 나

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한일 교류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열망이 수차례 언급되었던 것

으로 압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의 소개로 알려진 

‘도한놀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게 다

가왔습니다. ‘도한놀이(渡韓ごっこ, 도칸곳코)’는 

‘건널 도(渡)와 한국의 한(韓), ‘흉내내는 놀이(ごっ

こ)’를 합친 단어입니다. 한국 여행의 갈증을 느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과자와 컵라면 소주 등을 

소비하면서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즐기는 문화를 

일컫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문

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뚜렷한 문화현상으로 나

타나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열망과 문화

교류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일본 마을을 본떠서 만

든 동두천의 ‘니지모리 스튜디오’라는 곳이 요즘 Z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식 

건물에서 료칸을 즐기고 일본의 다양한 음식과 소

품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양국을 오가지 못하는 가운데

서도 현재 일본에서는 4차 한류의 붐으로 불릴 만

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

은 2년 전에 비해 대략 6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

니다. 최근 들어 K팝 인기도 계속 높아져서 한국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공동으로 아이돌을 

육성하는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및 게임 등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국에서 16년 만에 출시된 포켓몬 빵이 인기를 얻으

면서 캐릭터 스티커가 연일 품절되는 등 뉴스와 미

디어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캐릭터 산업의 강점을 지닌 일본은 최근 굿즈 열풍

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완구사인 반

다이 남코사는 창립 40주년을 기념으로 한국의 

BTS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마고치 타이니탄<Tiny 

Tan>’을 발매했습니다. 

한일 간 문화산업 교류는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영

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일상생활

에서 동일 제품을 사용할 정도로 생활상을 공유하

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최초로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한 이후 

2004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간에 중단되는 등 부침이 있었

지만 지금은 완전한 개방에 이르렀습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 및 문화교류 이외에 한일 관계에

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기업인입니

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은 이미 글로벌 탑 클래스

의 플레이어로 인정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

습니다. 양국의 기업인들은 때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라이벌이지만 한편으로는 긴밀하게 협력

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세계적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

다. 디지털화의 가속,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글로

벌 공급망 재편 등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도 이

러한 변화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 지

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인들도 세계적 전환기를 

맞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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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함께 극

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양국 관계 개선

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힘을 모으자고 제안

을 드립니다. 

우선 한일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인

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무비자 방문 

제도를 조속하게 복원해야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

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한일 

간 기업인들의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산업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신산업, 에

너지 안보, 탄소 중립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

다. 이렇게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

에 양국 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한일 양국은 수소와 암모니아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

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저탄소 친환경 산

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도

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

해 각각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수소융합얼라이언

스’와 일본의 ‘수소밸류체인추진협의회’가 서로 협

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

의 정책기구가 협력한다면 양국 기업에게 더욱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소 중립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향후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한일 양국 간에 전력

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동북아 슈퍼 그

리드 구축을 통해서 동북아 역내에서 전력을 값싸

게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는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업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는 있지만 과거의 장

벽을 한꺼번에 허물기에는 경제인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민간협의체가 기업

의 비즈니스 애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이를 통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

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다도(茶道)에는 오래 전부터 써온 ‘이치고이

치에(いちごいち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뿐인 시간이며, 지금 이 만남

은 생애 단 한 번뿐인 인연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

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한국이 IMF 시대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외화 

보유를 위해 애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 

당시 일본은 한국에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

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종료가 되었지

만 당시에는 금액이 점차 늘어나서 2008년 300억 

달러,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습

니다.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단순히 경쟁상대로만 

바라보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도 역시 일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지 않

았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도호쿠 지방 지진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재난지원금으

로는 역대 최대 금액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지

원하였고 119 구조대원도 수백 명을 파견하여 일본

을 적극 도왔습니다. 한국인의 온정에 감동한 간 나

오토 전 총리는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격려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은 이러한 협력의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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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치고이치에’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양국 사이에 축적

된 협력과 지원에 좋은 기억들을 되살려 희망찬 미

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상생과 번영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흔이 반세기에 걸쳐 축

적해 온 양국 관계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을 뛰어넘은 양국 간 교류의 

역사와 이를 통해 다져진 의의와 신뢰는 결코 가벼

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번 주 지방선거가 있고 일본은 7월에 참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국의 정치권이 양

국 경제계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새로운 한

일관계를 열어가도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즐겨 인용했던 속담이 있습니다. ‘빨

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

은 더디지만 한국과 일본이 멀리 그리고 함께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인들은 물론이고 

양국의 국민들이 신뢰와 우의를 더욱 굳건하게 다

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회: 기조연설에 귀한 말씀 주신 구자열 회장

님은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한일 경제인 간의 선의

의 경쟁과 필연적 협력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 주

신 것이 인상에 남습니다. 다시 한 번 양측의 기조 

연설자 두 분께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구자열 회장님. 이로써 

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일본 측에 넘깁니다. 우치다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경제인회의를 

개최를 하기 전에 사전에 논점을 정리하기 위해 개

최했던 제2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해서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에 체어맨을 맡

으셨던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신 아소 유타카 아소

시멘트 회장님이 업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셔서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부회장, 이케다 마사키 주식

회사 호텔 오쿠라도쿄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케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일본측)

이케다 마사키(池田 正己) 

㈜호텔오쿠라도쿄 회장

방금 소개받은 이케다 마사키입니다. 오늘은 아소 

회장님(체어맨)을 대신하여 제가 제22회 한일신산

업무역회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지난 3월에 있었던 신산업무역회의에 이

어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을 만나 뵙고 오늘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산업무역회의 개최부터 오늘까지 세계는 숨 가쁘

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한일 양국에 관해서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또 그 보름 전

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견하신 한국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경제계와 면담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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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기시다 총리의 특

사로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한국을 방문하

셔서 취임식 참석과 또 새 대통령 예방을 하셨습니

다. 아직 양국 간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 그 조짐

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 3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제22회 한일 신

산업무역회의 일본 측 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회의 전체에서 한국의 새 정부 시작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대 그리고 포스트 코

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양국 왕래 및 교류의 가

일층 활성화를 위한 기대에 찬 매우 긍정적인 분위

기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의의 전체 주제는 오늘 

경제인 회의와 동일한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

테이지’였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아가는 한

일 경제를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독립행정법인 일

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

의 아베 마코토 센터장님이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

운 전개’라는 주제로 2000년대 이후 한일 경제관

계의 변화와 그 원인, 최근 코로나 사태의 변화를 

바탕으로 2020년대 이후를 향한 한일 경제 관계의 

새로운 전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일 관계를 무역 관계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점유율 비중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

만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

으며 그 원인을 철강 무역과 전자재료, 제조장치 분

야에 주목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개라는 점에서는 수평무역 활성화와 소비재 무역 

진전, 서비스 무역 확대, 인재의 활발한 왕래 등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션 1의 질의응답에서는 한국 측의 ‘한일 기업 간 

협력 성과와 향후의 방향성: 한일, 일한재단 30주

년을 맞이하여’에 대해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토대

로 “먼저 우리 경제계가 좀 더 잘 움직여야 할 필요

가 있다”,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얽히고 설킨 한일 

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의

견이 나왔고요. 또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발언하신 한국의 

새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

가실 것인지 매우 흥미를 갖고 있다”는 등의 발언

도 있었습니다.

제2세션의 주제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는 노력, 

대응’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스미토모상

사 주식회사의 오카다 타쿠야 사장님께서 ‘탄소 중

립 시대의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 수소’라는 주제로 

한일 공통과제로써 첫째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

축 등 기후변화 관련 주요 대책에 대한 대응과 변

화, 둘째 낮은 수준의 에너지 자급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사회를 함

께 실현하는 협업’ 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말씀해 주

셨습니다.

저렴한 제조, 대량으로 제조 및 수송하기 위한 공급

망 구축, 수소 활용뿐만 아니라 생산과 저장, 수송 

분야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규모의 경제, 기술 

네트워크 확보, 상용화 필요 등 한일 수소에 대한 

접근법은 매우 비슷하여 이러한 공동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의 수소융합얼라

이언스추진회(H2코리아)와 일본의 수소밸류체인

추진협의회(JH2A)와 같은 양국을 대표하는 민간 

수소단체의 연계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2세션의 질의응답에서는 에너지 문제는 국가 차

원의 문제이며 한일이 이른바 에너지 안보라는 개

념을 설계할 수 있을지, 양국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틀을 생각할 수 있

을지 여부가 에너지 문제 해결에 큰 열쇠, 에너지 

문제의 큰 과제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59 -

또한 한국 측의 한일 인적 교류 현황과 협력 사례 

및 미래를 향한 준비, 방향성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기술이라는 것은 설비 투자가 아니

라 인간에게 깃드는 것이다. 인간관계라는 것, 사람

과 사람의 교류는 국가를 초월해 더욱 중시해 나가

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

에 기대를 걸며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일 기업 

간의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은 가능성

이 있음을 양국 국민 그리고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

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인적 교류에 대해 “일

본의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 우리들은 한

국의 문화 등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왜 정치가 이렇

게 되었는지, 상대방의 나라를 좋아하는 분위기를 

가능한 한 소중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

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관계에 대해 “우리는 현역 경제 리

더로서 기도를 하거나 바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이 한일 관계를 개

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행동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는 

차세대를 위해 현역 세대가 남겨줄 수 있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습

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주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미래지향

적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은 서로 일치한다고 강하게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

한 기대감, 열정이 크다고 느꼈지만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과제도 많이 있

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응한다는 역지사지를 깊이 인식하면서 새 정부와

도 긴밀히 소통해 가고 싶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바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새로

운 스테이지로 가져가기 위한 회의라고 느꼈다” 등

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22회 신산업무역회의는 무역, 수소와 같

은 에너지 문제,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적 교류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지만 지난 

5월 17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귀국자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 숙박 시설에서 대기, 격리해

야 하는 기간이 그전에 3일이었는데 이제는 격리, 

대기 없음으로 변경되었고, 다음 달 10일부터는 

98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이 조건

부로 재개되면서 전 세계와의 연결이 눈에 띄게 점

점 좋아지고 인적 교류도 코로나 이전 혹은 그 이

상으로 활발해질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제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의 경제인회의에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사회 : 이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

간인데요. 여러분 좌석에 커피를 가져다 드리겠습

니다. 또 회장 안은 금연입니다. 흡연하실 분은 흡

연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장실을 이용하신 

분은 너무 밀집 안 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행사장 밖에 소독액 등이 있으므로 이용해 주

시기 바라고요. 회의는 15분 후인 3시 40분,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5분 전인 3시 35분까지는 

자리에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2~3분 전에는 좀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

립니다. 오늘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신동빈 회장님 

감사합니다. 잠깐 커피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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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한) 사회 : 복도에 계신 우리 청중석에 모셔야 될 

회원사 여러분들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곧 본

회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복도에 계신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을 회의장 안으

로 안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 시간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

겠습니다.

(한) 사회 : 저희들 한국 측 안내가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감사합니다. 한국 측 사무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충분한 시간

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모셔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측 회의장 우치다 전무님 30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복도에 남아 계신 우리 일회원사 회장단 

안 계신지 다시 한 번 사무국은 확인을 좀 해 주셨

으면 합니다.

(일) 사회 : 준비가 되셨나요.

(한) 사회 : 기다려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중요하신 회장단 몇 분이 금방 착석하실 예

정이기 때문에 제가 금방 우치다 전무님께 서울 회

의장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초만 기다려 주시죠.

(일) 사회 : 네 알겠습니다. 

(한) 사회 : 그러면 저희들 서울회의장의 착석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본 회의장의 우치다 전무이사님께 

본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탁합니다.

(일) 사회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다시 

한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의 기조강

연에서 구자열 회장님께서 한일 문화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한국의 배우인 송강호씨가 제 75회 칸 국제영

화제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었습니다. 송강호 씨가 출연을 하고 주연을 맡은 

‘브로커’라는 영화는 예전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

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감독을 맡은 한국 영화라고 합니다. 

수상식에서 송강호 배우는 위대한 예술가인 고레에

다 감독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

니다. 이에 대해서 고레에다 감독은 내 영화에 나온 

배우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한일 문화 교류를 그야말로 상

징하는 기쁜 소식이 경제인회의 전날에 날아든 점

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에 마치 낭보가 이어지고 있

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전체회의 

(일) 사회: 그럼 지금부터 전체 회의로서 본회의 개

최 주제인 ‘한일 경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

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디네

이터와 발표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당초 NRI사회정보시스템의 다카다 

노부아키 코디네이터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여러분

들께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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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상이 있으셔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

늘은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저의 전

임인 전무이사를 맡으셨던 고레나가 카즈오 전 전

무이사님께 대역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한경

제협회 부회장인 오가키정공주식회사의 우에다 카

츠히로 회장님이십니다. 우에다 회장님이 맡고 계

시는 오가키정공은 금형 사업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한국의 기술 연수

생을 받아들이는 등 양국의 경제 교류에 열심히 대

응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에도시대 중기에 한

일 양국 외교에 기여한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

의 외교관)’를 주제로 한일 교류의 방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일본 측 두 번째 발표자는 서울회장에서 서울재팬

클럽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

사의 사토 토시노부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국에는 공통의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번에는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양국의 기업 간 연계

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국 측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이경

상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미

래,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

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중국과 탄소 중립과 같은 

관점에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국 측 두 번째 발표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

적자원개발팀의 박기태 책임 연구원님이십니다. 작

년도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이 무대에 오르셔서 양국 재계의 전

체적인 협력을 그리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내

용으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에 앞서 나중에 설명이 또 있겠지만 한 분당 

15분 내에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고레나가 코디네이터에게 부

탁드리겠습니다. 

좌장 인사 및 진행 설명 

좌장 :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고문

좌장: 코디네이터를 맡게 된 고레나가입니다. 다카

다 코디네이터가 지금 무릎에 부상이 있어서 그 대

신에 저로써는 참 오랜만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

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

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이미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분당 

15분 발표입니다. 일본-한국, 일본-한국 순서로 네 

분의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그리고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양국 모두 

회의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발언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에서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주식

회사 회장님께‘한일관계에서 배우다.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의 외교관)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에다 회장님 부탁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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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다 카츠히로(上田 勝弘)

오가키정공(주) 회장 ·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오가키정

공의 우에다입니다. 이름은 아마 잘 들어본 적이 없

는 낯선 이름이실 텐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은 에도 중기의 인물 아메노모리 호슈(에도시대

의 외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연 중에서 스미토모상사의 오카님께서 아메

노모리 호슈의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그 시절에 활

약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중

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

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정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서 일한경제인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출석자 명부를 제출했

을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멤버를 보면 중소기업

은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과의 교류 학

생 인턴십 또는 대기업 기술자를 수용해서 기술 지

도를 그 때 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오가키정

공의 우에다를 불러오라”고 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지금부터 30몇 년 전이겠네요. 그때 제가 대

표 인원에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한일 관

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한국의 대학생은 총 몇

백 명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기술자 등이 저희 

회사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

의 강사로 7개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자신을 갖고 지금까지 한

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구축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하는 에도시대 대마도의 외교

관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

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에 방문을 하셨고, 그때 천황폐하(일왕)의 궁중 만

찬회에서 “한일 간에는 에도시대에도 좋은 시절이 

있었다”며 “그 때 활약했던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신문기

사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당시 에도시대의 외교관으로는 ‘아라이 하쿠세키’

가 매우 유명합니다. 아라이 하쿠세키와 아메노모

리 호슈는 같이 유학을 공부했던 동기였습니다. 그

러나 아라이 하쿠세키는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수뇌

부로서 중앙에서 활약을 했고, 아메노모리 호슈는 

그 스승이 대마도에 가서 활약을 하라고 해서 대마

도(쓰시마)에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그의 활약이 비

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궁중 만찬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일본에

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분이 거의 없었고, 잘 알

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이 나왔을 때 아메노

모리 호슈가 도대체 누구냐며 다들 궁금해하기 시

작했고 수면 하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아는데 아메노모리 

호슈는 모르겠는데 큰일이라며 그 때부터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에도시대의 이른바 외교관, 조선통

신사의 통역으로서, 당시 12차례 조선통신사가 왕

래했는데 그 때 2번 통역을 담당해서 에도까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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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지

방 관료였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마

도가 부산과의 무역 창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

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언어를 알아

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산에 가서 언어를 공부를 합

니다. 부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당시에 조선어

를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사전’을 냈던 사

람입니다. 지금도 기념관에 남아있습니다. 가나다

라부터 시작하는 조선어 사전이 일본에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국어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었고, 

나가사키에 가서는 중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당

시 에도시대에는 일본의 국제인으로서 지방에서 높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담당해서 밀 무역 등 일본과 한국의 외

교협상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

하는 당시 조선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태어난 곳은 시가현이었고 아버지가 의

사였습니다. 집을 나와서 ‘오규 소라이’라고 하는 

유학자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 때 동기가 아라이 하

쿠세키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라이 하쿠세키는 에

도의 남고, 자네는 대마도에 가라”는 스승의 요청

에 의해서 대마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훌륭한 점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때 

‘교린제성(交隣提醒)’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조선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의 얼을 배워야 된

다. 그리고 풍속이나 역사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다

음에야 교류할 수 있다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하

는 ‘교린제성(交隣提醒)’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성

심외교’ 즉,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자

신이 만든 그 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초기까지 이 책은 사실상 교과서로 사용됐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새 다 

잊혀지게 된 것이죠. 이른바 역사에서 잊혀지게 되

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역시 메이지유신, 메이지시

대 초기에 일본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당시에 한반

도, 동아시아 또 중국 문제 등의 현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평화로운 사상들은 그냥 덮어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메노모리 호슈는 잊혀진 외교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책도 출판이 되었

는데요.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심외교는 ‘거짓이 없

는 성심에 바탕을 둔 외교’를 주장했고, 오늘날까지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현의 시골에는 아메노모리 호슈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료가 전부 남아있습니다. 

인구 5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부산의 초등

학교와 자매 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년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방문하면 온 마

을이 대환영을 합니다. 한국어로 안내판을 준비를 

하고, 한국 아이들은 일본 유카타를 입고 수박 깨기

를 즐기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류가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2년간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일 간의 ‘풀뿌리 교

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일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냉각되고 있는

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여기에도 나와 있습

니다마는 천황폐하(일왕)도 “수세기에 걸쳐서 귀국

에 대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교류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

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에 대해 양국의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새

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이제

야말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하고 생

각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것이죠. 아메노모리 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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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양국관계는 역

시 이웃 국가이고, 같은 동양인입니다. 중국을 포함

해서 같은 동양인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의를 가져가야 한다’ 소의를 놔두고 대의

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도의 레일과 같

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평행선으로 쭉 가면 결코 교

류하거나 섞일 일은 없고, 마주칠 일도 없게 될 것

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조선통신사를 다시 검증한

다는 신문사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취

재를 했었는데 일본의 역사학자와 한국의 역사학자

가 조선통신사를 검증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역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나쁜 점을 서로 

지적하기 마련입니다. 결코 그냥 마주치지 않고 교

류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만 이야기하다 끝납니

다. 그리고 양쪽 다 그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고는 

결론이 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대도로 간다, 역

사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독일과 프랑스를 봤

을 때에도 이웃 국가는 늘 역사 속에 분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한국에 지인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또 인간적인 교류도 아무 문제없이 30 

수년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는 한국과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개인적

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메노모리 호

슈의 정신, 성심외교를 바탕으로 한일 간의 관계 교

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짧은 시간이라 단순한 소개에 

그쳤습니다만 제 발표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좌장 : 우에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메노모리 호슈

는 일본의 에도시대 중기,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에 걸쳐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창한 한국어로 한일 양국의 교

류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에 있었던 성심외교, 상대국가의 역사, 언

어, 관습, 인정 그리고 여러 가지 예의범절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서 진심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까 양국 보고가 있었던 신산업무역

회의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년도 훨씬 전

에 아메노모리 호슈가 역설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탄을 금치 못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다

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우에다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회의장에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회의장에 계신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이경상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글로벌 밸류체

인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경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상(李京相)

KAIST 교수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경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글로벌 밸류체인

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

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흘 전에 한국에 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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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문했던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은, 연설 

때마다 계속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라는 용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 전에 끝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에서 열린 2022년 회의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

가 글로벌 밸류체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경

영상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2020년 5월 달에 팬데믹이 선언되자마자 바

로 책을 냈었는데요. 그때 제가 8가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는 미래 변화 중에 1번이 글로벌 밸류체

인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가 중국발 경제

의 팬데믹이 또 몰려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런데 이 예상의 폭이 계속 넓어져서 이제 이것은 거

의 기정사실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영향, 팩터 중에 신냉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탄소 중립으로 오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중국과 소련을 자본주의의 하나

의 전체적인 밸류체인 안에 넣으면서 선진국은 기

획과 판매를 담당하고, 후진국에서는 생산하고, 러

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유럽에게 공급할 수 있

는 경제 체제, 중국은 시장과 그에 관련된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편입이 됐었

죠.

그런데 이번에 신냉전 내 글로벌 공급망, 다시 말하

면 제2차 냉전이라고도 하죠. 글로벌 공급망이 재

편되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기업인들은 가장 중요

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자국을 임의로 폐쇄

하고 도시 봉쇄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

업들의 공급망 차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까지는 값싸게 한 

곳에서 몰아서 대량으로 저가 생산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닛케이아시아

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이제 원가보다

는 안전하고 빠르며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이 해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일단 시간 관계상 한

일 간에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 잠

깐 살펴보면요.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된 이래 시장의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제조를 담당하는 비율이 28.7%로 일

본의 4배, 한국의 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후에 팬데믹이 왔죠. 그로 인해

서 국경을 임의로 폐쇄하고 그러다 보니 생산에 차

질을 빚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이 정지되는 형

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최근까지 상하이 등

에서 국경 봉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기

반을 다른 쪽으로 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또 하나의 견제들과 합쳐서 국

가 경기가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고

의 기업 부채율을 갖고 있고, 작년부터는 중국의 공

기업들, 국가 기업들이 반도체 굴기에 차질을 받으

면서 도산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증권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큰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혐오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더

욱 증폭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로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입장

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글로벌 제조 공장들이 중국에서 나와

서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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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곳에서 시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제조 거점도 거기에 연관돼서 움직

이게 되면 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전략적 대안으

로써의 멕시코죠. 실질적으로 2020년 이후에 대 

멕시코 미국 투자는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

니다. 멕시코는 물론 정치적인 부패와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중 압

박을 위해서 쿼드 혹은 이번에 새로 출범한 IPEF 

등 이런 체제의 정치적 대안으로 인도가 부상함에 

따라 인도로 중요한 거점이 이전될 것이라고 예측

을 할 수 있고, 인도 시장을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

운 축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적 대안으로써 아세안까지 세 곳

을 예의주시하면서, 물론 아세안은 한국 기업과 일

본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모

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

가. 이것은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1차 위험군

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들이고, 이곳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글

로벌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중국이 위험해지면서 중

국 의존도, 수입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제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입과 수출을 

다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 됩니다. 바로 얼마 전 한국의 요소수 문제가 대

표적인 사례죠. 한국은 요소수를 중국에서 97% 이

상을 수입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 보니 한국의 대

미지가 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

타나게 되고, 중국이 한국의 미국 친화 정도에 따라

서 보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때 거

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큰 위험성에 빠질 수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을 지금부터 잘 관

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큰 위협에 놓이게 될 수밖

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과 일

본 기업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 2025’가 세계 최고

의 제조업을 만들 것을 선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래서 독일의 MERICS에서 중국이 ‘제조 2025’가 

달성됐을 때 가장 위험한 국가들의 순위를 표로 만

들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맨 오른쪽 상단에 제일 위험한 

것이 사우스 코리아 다시 말하면 한국이 제1 위험

군에 있고, 제2 위험군은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이를 기회 삼아서 중국에게 뒤져 있는 부

분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제2위 국가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거의 8위에서 11위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뒤져 있는 분야에 대해 거꾸로 추격해야 

할 부분은 추격하고, 차이를 벌릴 부분은 더 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류 최대의 현안인 탄소 중립 문제입니

다. 바로 작년 7월 14일날 EU에서 ‘Fit for 55’ 다

시 말하면 ‘2035년까지 55%의 탄소를 절감하겠

다’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철

강, 시멘트, 알루미늄, 농업 규제부터 시작해서 

2035년이 되면 EU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대한민국도 바로 

한 달 뒤에 탄소 중립법이 설정됐고, 일본도 마찬가

지로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가 배출 총량으로 보면 1위가 

중국이고요, 탄소 배출 5위가 일본입니다. 그다음

에 8위가 한국이죠. 그런데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도시로 비교해 보면 전 세계 1만 3천 개 도시 중에 

서울이 1위, 도쿄가 9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규제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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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탄소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를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선형경제는 내가 제

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그것을 폐기시키면 되는, 다

시 말하면 나는 폐기까지 책임이 없는 것을 선형경

제라고 하는 반면에 순환경제는 제품을 만들 때부

터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것을 재사

용할 수 있는 제조 방식, 이런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순환경제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 2022’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Everyday Sustainability’ 

다시 말하면 매일 지속 가능한 것에 혁신을 하겠

다. 그래서 자원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플라스

틱 소재를 새로운 소재로 완전히 대체하고, 제품 

파트 수도 줄이고, 재사용하고, 오른쪽 아래 보시

는 것처럼 에코 패키징이라고 해서 제품 패킹 안에 

플라스틱과 스티로폴 등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

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

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 변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단 

자원 활용에 있어서 소재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

습니다.

에르메스가 버섯을 이용하고, 이케아가 또 버섯을 

이용하고, 사과로 구두를 만들고, 비닐을 대체하는 

바나나 등 이런 것들이 소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데,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 다시 말하면 소재, 부

품, 장비가 모두 살아나 있는 유일한 국가들이 몇 

없습니다. 그중에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화학, 소재 

분야의 발전과 한국의 가공 분야의 발전 그리고 빠

른 역동성을 가진 점들을 함께 합치게 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환 경제가 오면 저절로 모든 산업이 영

향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2035년부터 내연기

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금까지의 엔진이 좋아야 되고 연비가 좋아야 되

고 안전해야 된다는 경쟁 공식에서 벗어나 배터리

가 좋아야 되고 AI가 좋아야 되고 데이터 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새로운 경쟁 방식으로 이동되면서 그 

산업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

차를 팔고 자동차를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기름을 

넣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밸류체인이 다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험은 3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줄게 

되고, 주유소가 사라지고, 자동차 부품이 42%가 사

라지고 그 다음에 정비회사의 70%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태계로의 대전환, 다

시 말하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 새로운 형태로의 대이동으로 전환될 것으

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Caterpilar)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차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재제조를 위해서 중장비를 

다시 환원해서 재사용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 및 설

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들은 이제 

앞으로 널리 퍼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가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대응 전략으로 가장 중

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

상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

습니다. 바로 시나리오 경영입니다. 저번 주에 끝난 

다보스 포럼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업

들을 조사해 보니 글로벌 밸류체인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다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1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스 포럼에서도 이러한 충격이 갑자기 오게 되면 

기업들은 여기에 큰 대미지를 입거나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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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들은 여러 가지 상황

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

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의 각각의 신호

에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

워서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량의 결합, 서

로 장점을 결합해서 이러한 난국을 빠르게 돌파해 

나가는 협동력 역시 미래에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시간에 추가적

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 이경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본 측 마

이크 받아주시죠

좌장 : 이경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밸류체인이 국경

을 넘어서 연결되고 글로벌 가치 연쇄가 구축되어 

있지만 한일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 요인이 코

로나 바이러스였는데요. 백신 접종 등을 통해서 중

증화가 예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미중 경제 마찰,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그 후의 국제 간의 새로운 틀

이라든지 중국의 동향 등 예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

었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

록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코멘트 중에 “변화는 위기이며 동시에 도전,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

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새로운 스테

이지에 정말 잘 맞는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경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뜨

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측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의장에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서

울재팬클럽 이사장인 한국미쓰비시상사의 사토 토

시노부 대표이사님께서 ‘한일 공동의 에너지 정책,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

실 예정입니다. 그럼 사토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감사합니다.

사토 토시노부 (佐藤 利宣)

SJC이사장 · 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한국미쓰

비시상사 사토입니다. 올 2월부터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발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일 공동의 에너지 사

업에 대해서입니다. 에너지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

초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유지, 

확대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모두 에너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습

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같은 세계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

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정치, 외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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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경제

적인 면에서 한일 양국의 협업의 필요성에 주목을 

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공동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

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불확실

성을 둘러싼 국제 환경과 국제적인 문제가 모두 한

일 양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

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

어서의 한일 양국의 공통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천연자원을 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에 대해서 대외 의존도가 매

우 높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서도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은 약 

75.8% 한국도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양국 모두 아직 전체의 10% 미만을 차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이 예를 들어, 독

일은 32%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20%대 수

준이라는 점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비용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일 양국이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

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앞서 설

명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2019년 시점에서 일본은 

세계 5위, 한국은 7위,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한국은 11톤, 일본은 8톤으로 선진국 중에

서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

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계획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모두 2050년까지 이산

화탄소,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넷제로(Net Zero)

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작년 11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일본 

역시 2013년 대비 46%를 감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원 구성이 가운데 있는 표인데요. 한일 

양국 모두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그와 동

시에 화석연료,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화력의 비율

을 낮출 계획입니다. 양국 모두 2050년까지 수소·

암모니아 발전을 15% 정도 도입을 하겠다는 점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기반

으로 한 발전은 거의 없어지고, 신재생 에너지와 수

소·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을 전체 70~90% 커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양국에서 모두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앞으로의 동향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윤 대통령은 원전의 유지, 추진에 대

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미래의 전원 구성 예상은 탈원전을 전제로 한 것입

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바뀜으로써 이 내용 자

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려고 하

고 있는데요. 안전성의 검증과 함께 잇단 이상 기

온, 이상 기상 현상 그리고 지진의 영향으로 가동률

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

어 소형 원자로로 불리고 있는 SMR의 동향에도 앞

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 양국의 에너지 사업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자원이 없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두 곳이 화석

연료 수입을 기반으로 근대적인 제조업을 발전시켰

고 매우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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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탈탄소화 흐름에 있

어서 양국은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유사성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땐 매우 특수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

겠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쉽지 않은 

일이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

한 비용과 수십 년 단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는 그 이행 과정에서 양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열화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경제 부담을 낮추면서 조기에 에너지 트랜지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대

규모 에너지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각각의 국가가 단독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한일 양국이 하나가 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이 같은 에너지 문제에 직면한 중국을 제외한 다

른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일 양국이 놓여 있는 상황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여기 사각으로 나타낸 것은 그린수소 

즉 암모니아의 주요 생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배경

에는 전 세계의 지도의 색상이 수소 생산 비용의 기

준이 되고 있고요. 주황색이 진할수록 생산 비용이 

싸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생산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린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연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혹은 수소 생산의 자원

이 되는 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생산 거점에 가까울

수록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일본

은 모두 다 파란색 지역에 있고요.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는 순수 수입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한일 에너지 공동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암모니아 대규모 서플라이체인의 공동 구축입

니다. 최근에 뉴스와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

게 된 암모니아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화석연료 대체는 궁극적

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수소 에너지로 전환은 여

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기 위

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거액의 자금과 시간이 필

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행 과정에 있어

서의 현실적인 대체 연료로써 암모니아가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모니아의 특성은 연소를 해도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지 않기 때문에 석탄과의 혼소라든지 암모니아 

자체의 전소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

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설비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수송,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수소의 캐리어 매

체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의 수소 공급망 구축의 

하나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에서는 이미 정부, 민간 여

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양

국이 공동의 암모니아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는 것

을 제안을 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생산,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에 따른 공동사업의 추진, 그

리고 특수 대형 선박의 건조와 공동 운항 그리고 나

아가서는 허브 터미널의 공동 운영 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암모니아를 연소용 연료로 본격 

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즉 연료 암모니아에 대한 접근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매우 드문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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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이용에 대해서 세계적으

로 아직 회의적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한다면 공급망 구축 초

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신규 에너지로의 공급망 구축의 하나의 사례로서 

LNG, 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들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 연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LNG인데

요. 지금부터 약 50년 전, 일본에서 새로운 에너지

원으로써 처음으로 LNG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LNG가 도입이 됐었고, 한일 양국에서 

전 세계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존재

감을 나타내고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잠들어 있는 천연가스 일부를 액화해서 

전용선으로 해외로 운반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는 

그 실현 가능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

진 목소리가 매우 높았고 ‘생산하고 운반해서 사용

한다’는 일련의 공급망을 수요 확대에 맞춘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구축을 해온 것이 바로 한일 양국의 

LNG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한 에너지 

공동 사업의 상징적인 구축 사업, 선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LNG 도입 프로세스가 우리가 지

금 하려고 하는 암모니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한일 양국이 에너지 공동 사

업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사업인 동기-세로노 사업

입니다. 미쓰비시상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2011년에 투자를 결정했고 2015년부터 상업생산

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LNG를 생산해 일본과 한국에 안정적으로 출하하

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 이 

회사의 실적도 매우 호조라고 합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투자는 단기간에 투자 효과를 판

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모니아 운반에는 전용선과 LPG 선

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VLGC 최대 선형으로 한

다 하더라도 적재량은 4만 5천 톤 정도이고, 장기

적으로 물류량이 확대될 경우 좀 더 큰 대형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국 기술과 경쟁력을 

합쳐서 개발, 건조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호 

윈윈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보관에 있어서도 특수 탱크

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건설에도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남동부 혹은 일본의 큐슈 인근

에 거대한 수용 터미널, 기지를 건설하고 대형 외래 

선박에서 소형 국내용 선박을 적재하는 허브 기지

로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억제하고 효율적

인 오퍼레이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양국 간을 오가는 국제 송전선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송전

망은 국경을 넘어서 전력을 주고받는 송전선 네트

워크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유럽 전체에서 활용

되고 있는 ‘ENTSO-E’라는 대규모 송전선 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미 35개국

이 참여를 했고 가맹국 전력 수요의 평균 십수%를 

이 송전선망이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송전선망 구축 시의 장점은 경제 합리성을 바

탕으로 한 전력의 국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간 수급 밸런스 균형에 기여를 하고 블랙아웃이나 

이상 기후 현상이 등 긴급 시에 백업 전원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요인이 많은 자연 에너

지의 편차를 흡수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연 에너지의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국제 송전선의 송전 사례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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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기술적, 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요. 양국의 기후와 전력 피크

는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기온이나 일조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격차 해소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장기적으로 미래에는 대규모 자

연 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국제 

송전선 설치는 자연 에너지의 약점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을 연결하

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이나 나아가 몽골, 동

남아시아 지역까지도 망라한 아시아 국제 송전망 계

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

니다만 언젠가 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전제로 

한 이와 같은 발전용 프로젝트를 제일 포석으로 깔

고, 우선은 한일 양국에 의한 국제 송전선 프로젝트

를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국가 간을 넘나드는 에너지 공동사업을 한

다는 것은 경제적인 장점이 매우 명확하다 하더라

도 실제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

습니다. 에너지의 성격상 국가의 안전 보장의 근간

에 관련된 것이기에 쉽게 다른 나라와 협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위기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은 다시 한 

번 에너지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에너지 공동사업을 추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은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 관련 규제 완화와 통일, 혁신적인 에너

지 기술의 공동 개발, 민·관·학에 의한 연계 강화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의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의 영속적인 구축 여부입니다. 과거의 역

사를 넘어서 저탄소 사회로 도전한다는 공통 과제

를 통해 새로운 스테이지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서울재팬클럽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

니다. 1997년 창립 이후 현재 회원 수는 법인 350

개사, 개인 1,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JC에

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한국 정부에 대한 

제언서 건의 등을 하고 있고요. 한일 경제인의 긴밀

한 연계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

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 감사합니다.

좌장 : 네 사토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일 공동의 에

너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희망

찬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내용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동기-세로노 프로젝트에 대해

서는 2013년에 한일, 일한 양국의 경제협회가 주

최를 해서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현지 시찰 방문단

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 

갔습니다만 제3국에 있어서의 합작 프로젝트는 앞

으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와 특징에는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동

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국 내 에

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제

조업과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

전히 에너지 수요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탄소 중립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크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국민 의식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양국

의 공통점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양국의 

연계는 가능성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73 -

관련된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니

까요. 오늘의 이 제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발표해 주신 사토 사장님께 다

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측에서는 서울 회의장에 

계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역인적자원개발팀에 

박기태 책임연구원님께서 ‘한일 경제계 차원의 협

력: 한일 청년인재플랫폼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발

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기태 책임연구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태(朴基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책임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팀

의 박기태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한일 경제인 회

의와 같이 뜻 깊고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일 청년 간에 어떻게 서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그 인적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 

발전 및 관계까지 더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짧은 아

이디어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구체적인 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배경부터 양국 경제계 협력을 통한 인재 

교류 플랫폼까지 이렇게 총 7가지의 순서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대한상공

회의소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을 

제안하시면서 “양국 경제계 차원의 협력 플랫폼 구

축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양국 관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

아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같은 한일 양국의 

문제를 상대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

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1일, 국내 기업 327개사를 대상

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전망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 대표사들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을 주문하였으며,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

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국의 정치 이슈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

후에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롭

게 경제계 그리고 국가 간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친

밀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슈들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해서 살펴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

국 공통의 이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노동 안정성은 약화되고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노동시

장 내 미스 매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스 매치라는 것이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이 심

각해지고 있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기업이 일을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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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스 매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한일 

양국이 살펴보기에는 수요와 공급, 인재를 찾는 기

업과 인재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둘 사이에 미스매

치 현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질적 차이가 있습

니다. 

이러한 공통이자 비공통 이슈인 청년 노동시장의 

이슈는 한일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관에 맡겨두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 경

제계가 협력을 통해서 우수 인재가 인재 부족 국가

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한국의 우수 인재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끔 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청년 일자

리 문제를,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일 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4세 실업률

을 살펴보시면 양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실

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노동 시

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파란

색과 빨간색의 그래프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해서 약 4%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 변동으로 2015년 이후에 역전이 이루어졌습

니다.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양국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

급, 인재의 공급과 기업의 수요 사이에 격차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구

인배수와 유효구인배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인재 100명당 약 58

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

은 경우는 인재 100명당 약 39개의 일자리가 공급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인재 100

명당 162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었습니다. 한국은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현실, 일본은 사

람을 구하는 기업은 정말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는, 

특히 일할 청년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청년 인재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양국에 크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자리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청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되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25~29세, 실제

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 실업률

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제일 하단

에 있는 25~29세 청년 실업률, 한국 사이드를 보

시면 최근 20대 후반 청년 실업률은 OECD를 상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활황 그리고 인구 변동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들

의 제공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해

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청년 실업률만 살펴보신다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일본의 약 2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 알 수 있는 청년 실업률 상승 속도

와 평균 배율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

보다 높은 속도로 청년 실업률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평균 배율 즉 일반적인 15~64세의 실업률에 비해

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약 2.8배에 해당하는 굉

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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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일본의 청

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1.7배로 OECD 평

균보다 낮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건강하고, 

한국의 남아 있는 인력들이 일본으로 이동하게 된

다면 일본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현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업 상태

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기의 취업 기회가 제

한됩니다. 그리고 업무 경험을 통한 인적자원 축적

도 저해되고, 궁극적으로는 생애 주기에서도 고용

과 임금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

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

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청년 확장 실업률이

라는 정부에서 제공하긴 하지만 비공식적인 실업률

입니다. 즉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

고 있는 청년들까지 통계에 넣어서 분석한 결과인

데, 청년층의 약 1/4이 준실업 상태입니다. 졸업하

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에서 일자

리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준실업 상태로 어려운 일

을 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청년들은 또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경상 교수님께서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노동시장에 어려움이 있지

만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19 그리고 디지털 전

환에 따라서 산업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ICT 

분야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청년들은 또 하나의 기회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산업 트렌드 대응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ICT 인력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양질의 인력이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졸자 중에 

ICT를 전공하는 친구들은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1년에 약 10만 명 정도, 노동시

장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의 인력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8만 명을 계속해서 양성해서 노동시

장에 공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

는 상황이다 보니 기존 경력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

나고 임금의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고 지금 발생

하고 있는 신규 채용자들을 계속해서 입도선매하기 

위해서 초봉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여

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 질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으로의 해외 취

업 유인책이 감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한

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본의 IT 산업으로 이동하

게끔 하는 새로운 유인책을 발굴하는 방안들이 경

제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기업의 구인난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경제가 활

황이 되었고 엔저 중심으로 상품 수요 확대 및 수

출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수익의 확대로 

기업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인구구조 변동

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 노동시장

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부족한 상황이 되

었습니다.

도쿄대 가와구치 다이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

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직업 안정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

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좋

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안정적인 직장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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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젊은 세대가 포진해 있는 ICT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빅테크, 빅데이터, 

정보보안 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엔지니어

가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IT 

전문인력 수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의 질에 대해서 의문을 제

기하고 있습니다. IT 인재의 약 90%가 기존형 인

재이고 최신기술 체계를 할 수 있는 AI와 IoT 관련 

첨단 인재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졸업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산업성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IT 관련 인

재 공급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요는 확대되고 있습

니다. 2030년 약 79만여 명의 IT 관련 인재가 부

족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기

업 내에서도 IT 담당자가 증가함으로써 더욱더 심

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

업을 넘어서 일본 기업 역시 디지털 전환 분야로 인

해서 사람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IT 엔지니어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필요한 직종에서는 꾸준한 구인 수요가 존

재한다고 합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일본의 유명한 HR 대기

업인 Persol Career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분야

의 유효구인배율은 약 5.53배입니다. 100명의 인

재에 대해서 약 550명의 구인 수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만 있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부족한 일본 노동시장 현

실에 한국 국적의 청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적 해외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이 

취업하는 국가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

럼 2019년 한국에서 해외로 취업한 사람들의 약 

36.2%가 일본에 취업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지

속적 증가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급 감소하

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1만여 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일본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취업하는 일

본 내 일자리 절반 정도는 ICT 분야입니다. 한국무

역협회 도쿄지부에 따르면 일본 내 한국 취업자 중 

약 65.7%가 IT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천 명

씩 계속해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에서 기회가 주어진

다면 일본의 ICT 분야 인재 수요에 더해서 한국 청

년들의 우수한 ICT 기술, 어학 능력, 글로벌 지향 

능력으로 인해서 높은 취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하겠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배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부족한 

일자리 또 열악한 처우에 더해서 일본 노동시장의 

유인요인이 할 수 있는 부족한 인재 그리고 전환 중

인 ICT 산업과 결합이 된다면 한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본에서 함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다양한 부처와 유관기관을 통해

서 K-MOVE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월드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이나 해외 취업 연구, 

인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다

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이미 가동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특화 정보는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

한 정보는 부족하고, 실제로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

는 CO-developer나 일본 IT 카페 등과 같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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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일본 IT 기업 지원 기관이 있을 텐데 

그 취업 기관에는, 많은 경우에 대학에 있는 취업 

기관은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 기관들은 상당 부분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

해서라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에 있는 기업 수요, 인재 공급 

관련 정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일 양국 청년 인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협력이 더

욱더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계 및 일본 상공회의소 그리고 여러 기업 

협회들과 함께 흩어져 있는 기업 정보, 기업의 인재 

수요 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 경제계와 결합함으로써 정보

가 국내외 그리고 일본 간에 서로 gateway를 통해

서 효과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법들

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같은 기존에 구축된 

온라인상의 활동들을 넘어서서 ICT 기술에 따른 

온라인을 매개로 한 리모트 근무 방식 또한 시공

간의 응축을 활용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인재 교

류 플랫폼을 단순히 홈페이지 상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양국의 청년 인재를 교류

함으로써 더 나은 양국의 관계 그리고 경제 발전

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하고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박기태 책임연구원님. 작년에 

최태원 회장님의 강연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인적 

교류 플랫폼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

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의 피크아웃 등을 

통해서 인재 확보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졸업 시에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과제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서로 연대하면서 윈윈의 해결

책을 강구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번에 경제인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한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도 추진하고 있습

니다. 한국 측의 조직인 한일재단에서는 한국인 대

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

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일본 측의 일한재

단은 서울재팬클럽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자체는 목적이 아니지만 일본 기업의 

자세라든지 일본 기업의 방식을 한국의 학생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연이 닿

아서 결과적으로 인턴십을 경험한 한국 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이러

한 활동과 이번 제언이 하나가 되어서 더 확실한 성

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발표해 주신 박기태 책임연구원님께 큰 박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좌장 : 지금부터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양국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의견과 

질문이 있다면 받고자 합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명을 하게 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발언은 늘 그렇습니다만 3분 이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쿄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혹시 질문, 코멘트 등이 있다면 부탁드리

겠습니다. 

혹시 손을 드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

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인 노무라홀딩스의 코가 명예 고문님 어떠실

까요. 갑자기 지명을 해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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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 노부유키(古賀 信行)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노무라홀딩스주식회사 

명예고문 

지명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느낀 점이 소감 비슷한 것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제에 있는 것처럼 ‘한일 경

제연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

금까지 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인

데요. 미래 지향이라는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양국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역사 하나만 봤

을 때에도 좀처럼 양국의 공감대를 완전히 일치시

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 노력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고 갭을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기다리면 아무것

도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

제계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나온 것처럼 

공통의 과제를 서로 좁혀가고 통일시켜가고 그 과

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단계를 계속해

서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재팬클럽의 사토 이사장님의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른바 에너지 등에 대해서 공동으

로 개발을 한다거나 박기태 책임연구원님의 ‘인재 

플랫폼’을 상호가 활용해나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이끌어 나가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정치계에서는 정치계에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

라 재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해나가

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점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이유

는 중매 역할은 정치인이 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지

금까지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

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 활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오카 

부회장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

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잠잠해

지고 양국이 교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실현하는데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소감은 여기까지입니다.

 

좌장: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서로의 공동 과제를 발견하여 실현

해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많

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로 인해 젊은 인재의 교류 이벤트를 하지 못한 점

은 아쉬웠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나갔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혹시 괜찮으면 도레이주식회사의 무라야마 고문이 

어떠신지요. 

무라야마 료(村山 良)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도레이(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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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라야마입니다. 저

도 박기태 책임연구원님의 젊은 청년인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양국의 단기적인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중기

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특히 젊은 청년들의 개인 교류를 구축해 나가

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브

컬처가 젊은층에게 침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자열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 중에서 언급하신 바

와 같습니다.

 

최근에 도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라주쿠

보다 한국 무드가 넘치는 신오쿠보에 젊은이들이 

넘쳐난다는 것이 TV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

습니다. 상호 이해의 바탕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대책이죠. 아까 박기태 

책임연구원님이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인적 수요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

랫폼에 대해서 정비를 함과 동시에 일한경제협회에

서 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횟수를 더 확대해 

나가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좀처럼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경을 넘어선 젊은이들을 수용하는 것

이 지금은 연수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

용을 포함해서 양국의 청년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

는 인턴십 방법을 좀 더 찾아내서 활용도를 높여나

갈 수 있고, 이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젊은이들, 청년 인재 

교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매우 따뜻하고 건설적인 제안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도쿄 행사장에 계시는 한국 측 경제인분들

께도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괜찮으시

다면 대한항공주식회사 일본지역본부 이석우 상무

님.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직으로서도 한일 민간 

경제교류, 민간교류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석우 

상무님 괜찮으실까요.

 

이석우(李碩雨)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 본부장 / 주일 한국기업

연합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장 이석우입

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

니다. 그중에서도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 인적 교

류 그리고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일본 경제인 여러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인분들이 한국의 신 정권에 대해서 기

대가 매우 크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

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최근에 한일 관계에 있

어서 밝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는 경제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항공편인 

김포-하네다 노선이 운항을 재개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 올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2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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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고레에다 감독

의 ‘브로커’라는 영화가 다음 달에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밝은 뉴스가 많이 있지만 밝은 뉴스, 밝은 분

위기를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

나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양국이 조금씩 상

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이 필

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의 인적 교류가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

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약 

5% 정도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

인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얘기는 있었는데 노비자가 되거나 비자 발

급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인적 교류

가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 이석우 상무님 감사합니다. 교류의 부활, 확

대. 정말 양국이 원 팀으로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합

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서울회의장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또는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회

의장에 계신 한일경제협회 서석숭 부회장님. 한국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한) 사회: 일본 측 회의장에서 세 분 정도가 귀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 절약상 세 분 정

도 여쭈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없습니

다마는 오늘 역지사지라는 말을 이영관 회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게 다 신산업 무역회의에서 나

왔던 부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수철 회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 22

년간 쭉 코디네이터를 역임해 오시면서 지금 경제

인회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오셨거든요. 

결례가 안된다면 이수철 회장님은 한 2~3분 정도, 

오늘의 회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귀한 말씀 한번 청해도 될까요. 이수철 회장님 부탁

드립니다. 사무국, 마이크를 이수철 회장님께.

이수철(李洙喆)

GH 홀딩스 회장

반갑습니다. 코레나가상 오랜간만에 뵈니 전혀 변

함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54

회 한일경제인회의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기조연설

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시기임에도 

54회를 쭉 끌어온 경제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

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하신 네 분 중에서 특히 우에다 회장님께

서 말씀하신 아메노모리 호슈 이런 분들이 앞으로

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에다 회장님이 후

대가 기억하는 제2의 아메노모리 호슈가 되어주시

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고 또 기술 분야에 많은 노하우도 

한국에 이전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도 양성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꼭 기억이 됐으면 참 좋겠습

니다. 

지금 이경상 교수님께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언제 어떠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한일 관계가 더 밀

접해지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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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상의 말씀은 상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제가 30년 

가까이 전에 후쿠오카에서 포럼이 있었을 때 일본

이 세이칸 터널을 뚫어서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

보고 한일 해저터널을 뚫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

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즘같이 물

가가 폭등하고 자원을 가진 나라의 횡포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사토상

이 말씀하신 특히 한일관계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

문에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태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이야기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몇몇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

다. 일본 측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취직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간다는 기

분에 들떠서 일본에 가서 취직을 한 젊은 청년들이 

몇 년을 있어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자기 꿈을 펼치

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물론 고용 문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세하고 싶은 

의욕도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점이 있으면 있을

수록 (의욕이) 떨어져서 “일본에 간 것을 후회한

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들을 가끔 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들

을 보면 국적이나 인종차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기업인들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IT 인력들

을 많이 데려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폭넓게, 좀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젊은 사

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일 관계는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력의 교류가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기업의 교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회: 아픈 지적도 있으셨는데 공감대가 이루

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굉장히 많은 참석자가 

계시는데요. 경제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분류가 어

려우시나 저기 유명환 전 장관님 앉아 계십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고 계시는데, 전 주일본대한민국 특

명전권대사셨고 모두가 잘 알다시피 외교부 장관 

또 한일 포럼을 지금도 이끌어오시고 여러 한일 관

계 모임의 최선두에 계십니다. 유명환 장관님 혹시 

오늘 회의 보시면서 기조연설도 조금 전에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청해도 될까요.

유명환(柳明桓)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제35대 외교통상부 장관 

간단히 두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

에 발표하신 분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협력의 당위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플라이체인, 글

로벌 밸류체인이 바뀌었다는 것과 에너지 문제 또 

젊은이들의 취업, 이것이 한일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인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일 관계의 당위

성에 있어서 안보적인 측면이 크게 강조가 됐어요.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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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

에서는 공동성명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이것

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한

일 협력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

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내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외교관으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

에 아까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 회장님께서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심 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성심 외교 성의와 신의

죠. 그것을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신뢰라는 뜻이겠

죠. 신뢰 외교. 한미 관계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

맹 관계의 업그레이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

요한 것은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 우호국가 즉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신뢰를 가지

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외교

관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 일본말로 ‘고고

로자시(こころざし、志)’라고 하나요. 이것이 중요한

데, 다행히 새로 들어선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좋은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유명환 장관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일본 측 회의장에서 한국의 멤버로서 일

본 현지에서 참가하고 계시는 한국기업연합회의 회

원사를 대표해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의 도모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SJC 서울재팬클

럽의 멤버 한 분에게 발언을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사토 사장님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제가 SJC 회장단분들과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아주 잘 보이십니다. 미쓰이물산 

이구치 사장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됩니까. 

제가 아주 잘 보인다고 얘기한 것은 오해하시지 마

세요. 여기 불빛이 우연히 위에 있어서.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치 가즈히로(井口和容)

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사장 

한국미쓰이물산의 이구치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부임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솔직한 감

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뿐만이 아니라 지난 54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지해온 한일경제인회의인데요. 과거부터 많은 분

들의 한일, 일한 연계를 위한 에너지, 열정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양국 관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

다만 지금 좋아지려고 하는 징후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조 강연 속에서 여러 발표

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은 한국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과제의 공통점

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만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고 물리적으

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도 업무

를 하면서 같은 업계에 있긴 합니다만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서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조금 달

라서 서로 쉽게 보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비

즈니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 부임

을 하고 나서 많은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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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쿄, 서울의 양국 회의장에서 제가 오늘 느

꼈던 한일 경제 연계를 위한 에너지, 열정은 한일 

양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할 수 있는 단계

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교류가 계속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느낄 수 있었고요.

 

서울과 도쿄에 오늘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언급되었던 기업 간 교류, 그리고 

인적 교류는 저희가 실제로 실행해 나간다면 더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

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물리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항공

편을 포함해서 좀 더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

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기업인의 한 사람

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힌트를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실행에 옮

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실행을 하심으로써 한일 양국 관

계가 더욱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

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

사합니다.

 

(한) 사회: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회

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또 회의장에 회원들께서 

가득 자리하고 계신 것만으로 가슴이 울컥합니다. 

시간상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 분의 말씀 청

해 듣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마이크를 일본 측 회의

장에 넘기겠습니다. 고레나가 코디네이터 부탁드립

니다.

 

좌장 : 네 감사합니다. 서석숭 부회장님, 유명환 장

관님 그리고 이수철 회장님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

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기조 강연에서 스미토모 

상사의 오카 회장님은 한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

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LS그룹의 구자열 회장님께서도 양국이 지금까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안에서 쌓아온 신뢰와 협

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

에서는 제2의 아메노모리 호슈, 오가키전공의 우에

다 회장님께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양국 경제인들 간의 신뢰 관계를 지탱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찬성해 주시리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경상 교수님, 사토 사장님, 박기태 

연구원님께서 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 문제, 인력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주제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훌륭한 발표

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발표 안에서 공통되는 것

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일 경제인들이 직면한 과

제에는 공통점이 참 많고, 이 공통 과제 해결을 위

해서는 한일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에 크게 좌지우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세, 미중 마

찰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고, 지도가 없는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에너

지 문제도 기술의 상호협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틀

을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인재 활용 문제도 한일 연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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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일 경제

인들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신뢰를 토대로 상호 연

계하고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성공을 지금까지 이

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인회의가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확인한 자리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

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총괄적인 의견이 

이후 폐회식에서 채택할 공동성명이 되는데요. 우리 

경제인들의 강력한 의지로써 이것을 채택하고 실현

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회의를 마무리하고 마이크를 사회자

인 우치다 전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 고맙습니다.

휴식 (공동성명(안) 배포) 

(일) 사회: 고레나가 전무님 그리고 발표와 발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체 회

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폐회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조금 

넘었는데요. 짧아서 죄송하지만 휴식 후 5시 35분

에 속개하겠습니다. 화장실 등을 이용하실 분은 대

단히 죄송하지만 가급적 빨리 다녀오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회: 굉장히 짧습니다마는 공동성명안 배포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낭독이 있고 의결을 요청 드리

고자 합니다. 혹시 화장실이라든가 휴게하실 회원

사님이 계시면 잠깐 다녀오셔도 됩니다. 우리 패널 

발표자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려

가시죠. 

사무국에서는 한국어본, 일본어본 공동성명안이 잘 

배포되고 있는지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회 : 사무국에서는 공동성명안의 한국어버전

과 일본어버전이 잘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받으신 공동성명안은 앞쪽이 한

글 뒤쪽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 되었

는지, 잘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사무

국. 공동성명안 배포가 잘 되었는지 재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일) 사회: 네, 쉬는 시간이 짧았는데요.

(한) 사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측 회의장도 

착석을 하셔서 저희들 공동성명안에 대한 낭독을 

경청하신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 

회의장 진행해 주시죠. 우치다 전무이사님 진행 부

탁드립니다.

5. 폐회식

(1) 공동성명 채택 (양국 낭독)

(일) 사회: 실제로 반나절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시

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안을 양국 사무국이 발표하고 낭독을 하겠

습니다. 낭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

면 그 후에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동성명안을 일본어로 낭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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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 이어서 한국어로 낭독하겠습니다. 서울

회의장의 한일경제협회 서석숭 부회장님 부탁드리

겠습니다.

 

(한) 사회: 성명안에 대해서는 한국 측 버전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 이상입니다. 일본 측 마이크 받아주시죠.

 

(일) 사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공동성명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견이 없으시다면 승인해 주실 분께서는 박수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한) 사회: 그럼 채택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큰 박수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 사회: 공동성명안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

사합니다. 여러분의 찬성에 의해서 무사히 채택되

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폐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양국 단장님께 폐회 인사말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우선 한국측 단장인 김윤 회장님께 부탁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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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단장 폐회인사

한국측 단장

김 윤 한일경제협회회장 

어느덧 오늘 경제인들의 만남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조연설자, 발표자, 경청해 주신 분들

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

설, 발표, 토론에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짐, 정부에 바라는 진솔한 건의는 공동성명에 담

았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의 관계 개선을 향한 공감

대 형성이 너무 반가웠고, 실질적인 여러 조치들이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간 우리가 잃은 것도 너무 많지만 새롭게 소중함

을 깨달았기에 한일 간 우호는 우리 가슴에 더욱 절

박하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인사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양국 민간을 대표하는 경제계가 현역

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에 못지않게 힘

들었던 여건들은 바로 코로나19 사태였기 때문에 

질병 극복이 너무 절실했었는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양국 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하였기에 직접 대면하

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게 될 제55회 회의에는 그저 소

망이 아닌 현실로서 회포를 푸는 그 날이 꼭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 도쿄회의장 마이크 받아주시죠. 

(일) 사회 : 김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 측의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측 단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여러분 오늘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

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제

인회의도 서울과 도쿄의 회의장을 온라인으로 연결

해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공동성명안에도 

숫자가 나왔는데 양국 참가자는 280명 가까이 계

십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깊

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반나절이라는 제한된 시간이기는 하였으나 솔직

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있었고, 건설적인 의견을 많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성대하

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일경제협회의 김윤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 경제계 여러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때, 어려울 때야 말로 한일 간의 경제 교류, 

문화 교류가 중요하며 이를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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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힘차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신을 공동

성명으로서 채택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개회식 때는 바쁘신 가운데 한국 측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님, 강창일 

주일본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일본 측에서는 이

와타 가즈치카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 일한의원연

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기조 강연을 해주신 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

신 분 그리고 참가해주신 여러분, 통역과 행사장 준

비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한일 양국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

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 경제인 여러분들과 함

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곧 올 건데요. 내년이야말

로 서울 회의장에서 한국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얼

굴을 뵙기를 기대하고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결실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간단하나마 폐회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사회: 감사합니다. 사사키 회장님과 김윤 회장

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양국 회의장을 준비를 해주신 분들, 

성공적인 회의를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 관계자분

들, 시스템을 운영해 주신 분들 그리고 훌륭한 통역

으로 이 회의를 뒷받침해 주신 통역사분들께도 다

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 사회: 양국 경제인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야말로 한국에서 

열리는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직접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 한국에서 정중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고

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료 -






